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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한 상고시대부터 상제님을 섬겨온 한민족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천손민족이라 불리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며 살아 왔다.

 

이는 하늘의 뜻이 사람에게 통하는 하늘과 땅의 삼신일체 사상이다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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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상은 신앙으로 스스로 하늘 땅으로 조화롭게 살고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마니산에 제천단을 쌓고 이러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전해 진다

하늘의 뜻을 살펴 백성을 살피는 것은 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사상이다.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증산도 道典 1:1

   1 태시(太始)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2 홀연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三神)은 곧 일신(一神)이요

     우주의 조화성신(造化聖神)이니라.

   3 삼신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

   4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궐(昊天金闕)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三神上帝),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 왔나니

   5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6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神敎)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신교문화

 

환국-배달-고조선 이래 한민족은 상제님을 섬기고 상제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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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나아가 신교는 우리 조상인 환족의 이동을 따라 세계로 퍼져 나가 인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신교에서 말하는 신神은 곧 삼신상제님입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이 한 분(一者)으로부터 하늘, 땅, 인간(과 만물)이 벌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도 신이요 땅도 신이요 인간도 신입니다.

 

천지인天地人이 모두 살아 있는 삼신입니다.

때문에 하늘·땅·인간 속에는 삼신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 있다.

 

『환단고기』는 이러한 천지인의 관계를 수리數理로써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이라 표현합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 하나의 근원자리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환단고기의 이 신교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단고기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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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 神敎 란  ?

 

신교란, 신의 가르침.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 때부터 신교를 신앙하면서 이분을 삼신상제, 삼신하나님으로 불러왔다.

 

신교(神敎)는 인류의 시원문화이며 유.불.선 모체(뿌리) 종교이다.

ㅇ

단군 고조선 이전의 상고시대인 환국시대 때부터 70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이 국교로 받들어 온

생활문화이며 유교' 불교' 도교(동양仙)' 기독교(서양仙) 등 기성 종교의 근원이자 인류사의 뿌리 문화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은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며 천지부모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

제님을 받들고

천지신명과 민족의 뿌리인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를 함께 모셔왔던 천손 天孫 민족이다.

그리고 민중은 각기 자기 조상신을 섬기며 신교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규범과 가치를 정하여 살아왔다.

 

한민족 상고역사 시대인 환국시절의 신교(神敎)의 핵심은 제사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천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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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초대 단군께서 재위 51( BCE 2283)년에 축조하고

     역대의 단군 성조들께서 직접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우리민족의 성지이다.

 

 

 

 

삼신상제(三神上帝)님은 어떤 분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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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삼신상제라 불리우던 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

신교는 우주의 주재자를 삼신상제님 이라고 불러왔습니다.

ddddddd

인류 문명의 시원 민족인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약 1만년 동안 섬겨온

신앙의 핵심 대상은 삼신상제(三神上帝)님 이십니다.

 

이 삼신(三神)을 지금은 얼핏 국조삼신(환인,환웅,단군)으로 잘못 알고 있고,

자손줄을 내려 준다는 삼신할머니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ㄹ

이 삼신사상이 뻗어나가서 지구촌의 여러 종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신사상에서 뻗어나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삼신상제... 얼핏 들으면 "상제가 셋?"으로 이해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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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三神)으로 불리어온 의미는 하나이면서 셋으로 작용하는,

즉, 천지인 셋을 주재하는 우주의 유일상제(一上帝)를  말합니다.  

 

三神상제님이란 말은 우주의 주재자인 상제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주조화의 본체가 3수의 창조원리로 변화 작용한다는 심오한 이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삼일심법(三一心法)의 민족정신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3이라는 숫자와 깊은 인연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주의 근본을 꿰뚫어 본 삼신사상으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성조는 이 우주의 3신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그 정신을 대행 하신 분들이며,

한민족의 자손과 역사를 주재하시어 민족의 수호 3신이 되신 각각의 인격신(人格神)입니다.

 

환단고기 삼성기 상편에 환인께서 최초로 삼신상제의 진리를 득도하여 하늘을 대행하여

신교의 진리를 편 분이라 적고 있습니다.

 

7대 환인천제, 18대 환웅천황, 47대 단군성조시대,  즉, 한민족 상고시대 7000년여 세월 동안 

모두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구도의 길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민족사 말살정책r과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상제문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

고려시대 선인仙人 이었던 자하선사는 신교는 모든 선천 종교의 모체가 된다고 했으며

신라시대 대학자이며 도인이었던 고운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지은 화랑도의 뿌리를 밝힌

난랑비서문(鸞郞碑序文) 을 살펴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고운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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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崔致遠) 선생의 난랑비서문(鸞郞碑序文) 중에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국유현묘지도 왈풍류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말하기를 풍류라 한다.

 

 說敎之源 備祥仙史 實乃包含 三敎 接化群生 설교지원 비상선사 실내포함 삼교 접화군생

 이 종교를 일으킨 연원은 선사[仙家史書]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 불 선 삼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魯司寇之旨也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간 즉 나라에 충성하니, 그것은 노사구(공자)의 교지(敎旨)와 같다.

 

 處無爲之事 行不言之敎 周柱史之宗也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주주사(노자)의 교지와 같다.

 

 諸惡莫作 衆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축건태자(석가)의 교화(敎化)와 같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환국시대 이래로 본래부터 신라시대때 풍류도로 불린

신교가 그 전에 부터 있어서  유불선 종교적 차원의 이념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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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며 종합된 사상(신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제 문화의 뿌리

 

환국-배달-고조선 이래 우리 조상들은 삼신상제님께 천제天祭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삼신상제님을 중심으로, 천지안의 모든 신들의 은혜와 덕을 칭송하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한 제천행사는 한민족을 넘어 인류의 원형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환족이 중동으로 이주하여 개척한 수메르, 그리고 베링해협을 건너간 환족이 개척한 중남미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등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신교의 제천문화, 그 공통된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피라미드는 태고의 환국의 신교문화의 유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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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와 선천종교의 삼위관 三位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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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삼위관 조화/교화/치화 무극/태극/황극 법신/보신/화신 옥청/상청/태청 성부/성자/성신

 

 

 

 

 

 

 

신교 제천문화의 대상은 바로 상제님!

 

상제문화의 유산을 살펴본다.

 

 

• 17상제관(01)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바로 이런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도 전국체전 개최를 알리는 성화(聖火)가

이곳 참성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부여의 ‘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팔관재’ 등

도

사실은 모두 하늘의 최고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제천의식의 일종입니다.

 

1913년에는 고종황제가 옥황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마저 헐어버렸죠.

또 8·15해방 이후에는 물밀듯이 밀려온 기독교의 영향으로 ‘상제님’이라는 호칭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 18상제관(01)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심청전을 보면 옥황상제님이 용왕에게 명을 내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을 구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옥황상제님’은 ‘상제님’과 같은 분입니다.

 

 

 

상제’(上帝)를 ‘제’(帝)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또 ‘옥황상제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 상제님이 바로

심청전에 나오는 옥황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증산 상제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 나는옥황상제(玉皇上帝)니라.” (道典 6:8:3)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지상에 오신 당신님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 주

셨습니다.

.

 

 

원래 옥황상제는 제帝라는 한 글자로 쓰였다.

• 19상제관(01)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그 문자적 의미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다.

 

또 애국가 가사를 보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하느님’도 바로로 ‘상제님’과 같은 분입니다.

 

본래의 애국가 가사는 “상제는 우리 황상(皇上)을 도우소서” 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 사람 모두가 애창하는 애국가가 사실은 상제님(하느님)께 바치는 발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제문화의 전통을 듬뿍 담고 있는 이 애국가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는  ‘상제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애

국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산도에서 신앙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상제님이 바로 애국가에 나오는

바로 그 ‘하느님’이며, 심청전에 등장하는 ‘옥황상제님’이라는 것입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 20상제관(01)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02
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2016.09.05 12:11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사명과 결론 - 예수성자의 진실된 가르침, 나는 인자(人子)다.

• 22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http://blog.daum.net/chhw9999/463


예수성자는 자신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명을 받고

성자로서(아들) 이 지상에 왔음을 이렇게 분명히 절규하며 말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온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28~2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자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되었다 하느냐"    -요한복음 19:23-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28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가 다가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d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울려옵니다. (마태복음

3:13~17) 

　

1906년에 출판된 <국한문 신약전서>를 보면 예수에 대하여 ‘上帝의 子 예수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

습니다.

　

• 23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확히 봤냐 하

면

예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

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15~16)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베드로가 종통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석가모니가 연꽃 한 송이를 말없이 들어 보이자 빙그레 웃음으로

대답한 가섭에게 종통을 전수한 것과 같습니다.

 

　

• 24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결론은 자신을 내려 보내신 아버지가 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 지상천국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

다. 

　

이에 대하여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3:2)註1) 고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이 한 말씀에 압축되어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 25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기독교의 삼위일체관을 조명해 본다

 

 

 삼위 일체관

 

【하나님 = 예수 = 성령】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아들인 예수성자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격이다.

  이는 신성한 성부하나님의 위격과 존엄성이 무너지고 천지의 위계질서를 바꾸는 것이다.

 

 구약 (舊約)- 성신시대

여호아

 신약 (新約)- 성자시대

예수

 성약 (成約)- 성부시대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관의 왜곡의 뿌리

2세기 중엽 무렵에 삼위일체 인정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심각했던 당시에 두 파로 갈리어

아리우스파(250~336) 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일 뿐이다」와 

아타나시우스파(297~373) 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가 육화된 하나님이다」

라고 두 주장이 강력히 대립하였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파괴되고

로마제국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판단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종교회의(325년)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삼위일체를 인정하는(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 

왜곡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 26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실제 신약성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 성자 자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쓴곳이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인자人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제1차 종교회의 (니케아) : 하느님이 되어 버린 예수 

제2차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 삼위일체를 결의 

제3차 종교회의 (에페소스): 마리아를 하나님(신)의 어머니로 숭배할 것을 결의

 

 

 

 

삼위일체의 참된의미

아버지 (성부)는 우주창조의 질서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아들    (성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인간으로 와서 진리를 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성령    (성신)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진리선포와 전도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성자는 “나는 아버지가 내려 보냈다”고 말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명으로 

천국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서양으로 내려보낸 위대한 성자인 것이다.

 

 

만일 기독교와 불교와 기타 종교의 주인이 각각 이라면 이 우주는 조각 조각 나눠져야 하지 않겠는가....

 

• 27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QsCq&imgurl=http://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ZwN29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NS5qcGc=&filename=5.jpg


 

 

 

증산도와 선천종교의 삼위관 三位觀

 

종교     증산도(열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삼위관 조화/교화/치화 무극/태극/황극 법신/보신/화신 옥청/상청/태청

 

성부/성자/성신

 

 

 

기독교에서는, 성부聖父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법신法身적인 우주의 주권자로서

천상 궁전의 옥좌에 앉아 실제로 인간과 신들에게 명을 내리며 통치하시는 인격신으로 인식하지 않습니

다.

 

오직 만유 생명체의 ‘존재의 근원’으로 계시는 초월자, 절대자, 형이상학의 신과 창조주 신으로

받들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는 영원히 올 수 없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가 구름타고 재림할뿐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관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 를 영원히 못 찾게 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영지주의靈知主義의식으로 쓰여진 또 다른 한 권의 복음서, 「요한복음」1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an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 1:1~3)

• 28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가톨릭의 교황이 됐든, 신부가 됐든, 개신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도 누구를 불러다놓고 물어봐도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근원으로 본래부터 완전자로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바로 이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 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지난 2천년 동안,예수를 내려 보낸 대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강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족은, 예수가 탄압을 받고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 상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2천년 동안 깊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찾으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를 전부 유대족의 신 여호와로

알고 있으니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상제님께 전혀 상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쐐기 박기 위해서 2천 년 전에 상제님은 천상 백보좌에서 밧모스 섬으로 귀양가서

처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

새 하늘 새 땅, 신질서를 창조하시는 가을 천지개벽의 실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그 가을개벽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시에 충청도 금산의 예배당에 가시어 기독교의 잘못된

아버지 신관을 직접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때 목사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맘 변치 말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서로 손잡고 함께 믿읍시다.” 하고 열 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 29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상제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 단상으로 나가시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느니라!

  천지만사의 이치란 천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거늘 네 어찌 중생을 속이느냐!

  중생들을 그릇 인도 하면 천지의 원 주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하시며

  환부역조換父易祖의 큰 죄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벼락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 을 치라!” 하고 건물이 흔들리도록 큰 음성으로

  천상의 벼락 신장한테 벼락 을 때리게 하십니다.     (道典5:17~18) 

  천지의 원 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조화주 상제님이 친히 기독교 교당에,

  그릇된 아버지 신관에 의해 아들인 예수성자에 매달린 맹목적 구원 신앙에

  개벽을 때리신 것입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 30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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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예수성자는 자신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명을 받고

• 32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http://blog.daum.net/chhw9999/462


성자로서(아들) 이 지상에 왔음을 이렇게 분명히 절규하며 말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온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28~2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유일신 하나님관

 

독선적인 유일신 하나님관으로 천지안의 수많은 성신들을 배척하고 다른 신들을  믿는것을 모조리 우상숭

배로 여기고

사탄으로 몰아세우며 인간은 죽으면 누구라도 신명계에서 엄연히 의식을 갖고있는 신명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우상숭배라 하여 죄악시하고 절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있다.

 

어떤 신앙을 떠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천륜을 거부하고, 나를 있게하신 가장 소중한 부

모.조상님에게

경배를 올리는, 수천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의 위대한 전통과 천리에 근거한 인륜 도덕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성자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죄사함받고 예수성자가 재림시에는 믿는자들만 들

림받아 구름타고 

천국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상식과 지성이 있는 기독교인 이라면

정말 다시한번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깊히 생각해 볼일이다.

 

지금 이시대는 선천 성자들이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여 한쪽 부분만을 맡아 가르침을 설파한

가르침과 사상만으로는 우주와 인생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자연의 섭리에의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 33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가을개벽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은 커녕 한 개인의  깊은 고뇌와 한, 생사마저도 끌러낼

수가 없습니다.

 

터엉빈 가슴으로 일체의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냉철한 이성과 판단,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완전히 새롭게 틔워야 합니다. 

 

 

 

여호아 하나님관

 

구약의 여호아는 유대민족의 민족신일 뿐 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조이신 단군성조께서 한민족의 뿌리가 되시는 분(민족신)이기 때문에

후손된 도리로써 공경과 경배의 대상은 되지만 모든 인간과 만유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여호아는 유대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신인 것이다.

 

 

구원관

 

새하늘 새땅이 열리는 말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자만이 구원받아서 공중들려(휴거)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산다는 환상적인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상에서 오만년 후천선경 낙원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빙하기(카오스개벽)가 도래하여 이 지구상은 얼어붙고 만다(약3만년).

 

 

• 34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그 어떤 종교를 믿건 안믿건 천시天時를 알고 깨우쳐서 예수성자가 그토록 설파했던

가을개벽기에 원하나님(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않고, 자기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선령신을 우선 잘 받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35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사람이란 천지조화로 생겨나는 것이거늘 어찌 아담 이브가 온 세상의 한 어버이리요.

    이는 환부역조의 대죄를 짓게 하는 그릇된 말이니라. 

    사람이란 제 조상이 있고 족속마다 제 뿌리가 있나니 

    조선사람의 조상은 단군이요 여호아는 유대사람의 지방신 이니라.

    일찍이 ‘어린양’으로 불리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나니‘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예수를 해원시켜 이 땅 위에 천국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신미생 양띠로 오시니라.

    道典 4:142

 

 

 

 

• 36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가을개벽(지축정립)의 충격적인 상황 

 

         - 요한계시록의 증언과 증산도 도전 말씀 -

 

 

  새하늘 새땅이 열린다

ㄹ

*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않고 다 무너 뜨리우리라.

*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 37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http://blog.daum.net/_blog/hdn/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realImgView('http://cfs12.blog.daum.net/original/13/blog/2008/04/13/20/40/4801f0edb581b&filename=oungi181.jpg')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동서남북이 바뀔때는 천동지동 일어나고 송장이 거꾸로 서며 불도 켜지지 않으리니 놀라지 말고 마음을 키

우라 !    道典 7:24

 

  백보좌 하나님심판

ㅇ

*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행위를 따라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선경의 무량대운을 열려하노

라.     道典 2:43

 

 

 

  흰옷 입은 인류구원의 무리

ㅏ

*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동방으로 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 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 ,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 ,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 물으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海印)을 전하여 주리라.       道典 7:30

• 38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멸의 지경이 되었다가 너희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니라.   道典 7:51

 

 

 

 

하나님의 진리군사 - 증산도 육임도군 六任道軍

 

 

곧 들이닥칠 가을 개벽으로 천지가 개벽되는 절대절명의 위기,환란에서상제님 대행자이신 지도자의 지휘

아래

상제님의 도를 받은 여섯 명과 여섯명을 지휘하는 지휘자 한 사람인 포감, 즉 일곱 명이 한조가 되어 인류를

구원한다.

 

이땅, 동방의 한반도에 143년전 이땅에 강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해인 의통과 태을주를 바탕으로 천상에서 내려온 병겁신장들이 사람들의 혼만을 잡아 빼가는 3년 대병겁

심판상황에서

인간 씨종자를 추리기 위하여 멸망당하는 천하창생을 이마에 해인海印을 치면서 현장에서 건져낸다.

이 구원의 조직이 의통구호대이며 증산도의 육임군 조직이다. 

의통구호대야 말로 천하만민을 건지는 구원의 천사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군사다.

 

 

 

• 39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이 영상은 도기 141년(2011) 6월 19일에 열린

<의통성업 충의핵랑 출범식 및 대천제> 행사의 하이라이트

 

 

 

 

• 40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41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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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결론 - 미륵부처 지상강세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불교의 사명과 결론 - 미륵님을 믿으라한 석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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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Siddhartha Gautama 싯타르타 고타마

석가모니란 샤캬 출신의 현자란 뜻이다 .

 

석가모니 부처는 5백 년 마디로 자신의 불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후 1,500년이 지나면 법란(法亂)을 겪게 되고 파계 승가(僧伽)가 많이 출현

하여,

정법이 음몰(陰沒)되는 말법(末法)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석가부처 탄생을 기원전 1027년 탄생으로 추정해볼때 기존의 정설을 따르면

갑인(甲寅, 1974)년이 불기 3000년이었으므로 올해(2013년)는 3040년이 되는 셈이니,

석가 입멸 후 1,500년 후부터 시작되는 말법시대도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불교의 도통 맥이 끊어지고 말법시대 입니다.
 

 

 
 

석가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아들인 라훌라와 수석제자인 가섭과 군도발탄,

빈두타 등 4대성문에게 천상의  도솔천을 손으로 가리 키며 중대한 선언을 했다.

"너희들은 내 법(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뒤 말법시대가 오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님의 도(道)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했다.     - 미륵 상생경 - 

 

 

말법의 이때에 그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케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것에서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케 하려는 것이니라.     - 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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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품 제28장 -

 

 

미륵불은 석가불이 펼친 진리로서는 더이상 세상을 제도할 수 없는 말법시대에 오셔서

중생들을 건져 이 지상에 용화낙원을 건설한다는 미래에 오시는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다.  

 

아래에 인용하는『월장경』은 6세기에 인도 사람인 나랜드 라야사(那 連堤耶舍)」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

으로,

말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설법한 것입니다.

 

나의 수명은 이제 얼마 길지 않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나의 제자들도 그리고 내가 설파하는 진리를 들어 준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나의 교리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멸망하고 만다.

 

우선 나의 사후 5백 년간(正法시대)은 올바르게 전도될 것이다.

그 후 1천 년간(像法시대) 동안만은 조금 시들어지나 그래도 교리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말법(末法)시대에는 크게 무너져서 얼토당토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말법시대가 들어서게 되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않아 온땅은 자주 진동하고 고약한 병(전염병, 괴질병)들이 잇달아 번지리라.    

- 월장경 -

 

 

"그 때에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리니 이름을 '미륵’ 이라 하리라."     - 장하암전륜성왕경 -

말법(末法)시대에 들어서면… 큰 기근겁,  큰 질병겁, 큰 도병겁의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 시피하는데 이때에 저 동방의 해중의 나라에서 미륵불이 강세(降世)하리라 !     -

장하암전륜성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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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이름은 도솔천이다.

이 하늘 도솔천의 천주님은 ‘미륵’이라 부르니 네가 마땅히 귀의할지니라."    - 미륵 상.하생경 -

 
 

*미륵(彌勒)의 뜻 : 가득할 미, 굴레 륵, 테두리 륵.
io

미륵불은 무궁한 조화도법으로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시고 말법시대(가을개벽기)에

지상에 강세하시어 중생들을 성숙시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화엄경』과 『미륵경』등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미륵 부처님의 강림목적과 구원의

스케일은

이제까지의 기성종교와 같이 분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성숙케 하여 보편적인 세계구원에

최종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야. 너는 수음(樹陰)속에 깊이 앉아 남의 자질(子姪)를 유인하여

   부모의 윤기와 음양을 끊게하니 너의 도가 천하에 퍼진다면 사람의 종자나 남겠느냐.                        

   종자 없애는 성인이냐?  네가 국가를 아느냐, 선령을 아느냐 중생을 아느냐.         

   道典 10:40

 
 

   사람이란 살아서 옳은 일을 하고 복을 누려야 옳거늘, 죽어서 극락세계로 간다는

   불가佛家의 그릇된 가르침을 믿고 일생을 홀로 사는 것은 천리를 거스리는 일이니라.    

   道典 2:8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나를 보고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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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가[미륵상생경]을 주석하여 상제님의 강세소식을 알렸다면

그의 아들 설총은 용화세존이 오시는 모습과 시기를  다음과 같이 뚜렷히 전해주고있다. 

 

 

설총이 전한 미륵불 강세소식 (설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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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총은 신라 경덕왕 때의 대학자다. 원효대사의 아들.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다. 

신라 10현(十賢)의 한 사람이며 강수, 최치원과 함게 신라의 삼문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불교사상에 정통하여 미륵불 강세소식에 대하여 놀라울만큼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미륵불은 조선말기에 출세하신다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조선말)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시리라.

금강산에 새 기운이 서려 있으니,

상서로운 청룡 백호가 굽이굽이 응해 있도다.

일만 이천 도통 군자를 출현시킬 새 문명의 꽃이여!

서기 넘치는 영봉에 그 운기 새롭구나.

,

漢陽之運 過去際에 熔化世尊 末代來라.

金剛山上大石立하니 一龍萬處次弟應이라. 

一萬二千文明化에 瑞氣靈峰運氣新이라.

 

 

■ 미륵존불은 여자 성씨로 오신다

 

인류 姓氏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느니라. 이는 천도의 섭리가 본래 그런 까닭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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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於女姓成女 天道固然萬古心이라.

 *여자 성씨: 姜氏. 安氏

 

 

■ 미륵불은 100년 전에 오시어 천지공사를 집행하신다

 

백년 전에 오시어 백년 후의 일을 집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이 

소울음소리는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

百年後事百年前하니 先耳牛聲道不通이라.

 

 

■ 후천낙원문명 세계의 중심은 간방의 태전이다

.

艮方(한반도)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라. 

세계만국이(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하리라.

.

艮地太田龍華園이라 三十六宮皆朝恩이라.

 

 

■ 뒤에 믿는 자들의 신앙자세는 극히 게으르다

 

먼저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급했건만 늦게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이그리 더딘고. 남은 개벽시간 방촌에 불과한데 게으른 신앙의 발걸음은 어찌할 것인고.

.

前步至急後步緩하니 時劃方寸緩步何리요.

 

 

■ 인도(人道)는 끊어지고 창생들은 제 죄로 다 죽는다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음이여 군사부의 도는 다 어디갔는고

• 49상제관(03) - 불교의 결론 - 미륵부처 지상강세 



예절도 의리도 없이 인륜의 도가 다 끊어졌도다.

아, 가련토다 창생들이여 ! 모두 제 죄로 멸망당하는구나 !

..

背恩亡德無義兮여 君師之道何處歸오 無禮無義人道絶하니 可憐蒼生自盡滅이라.

 

 

 

그러나 말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다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진리의 핵심이 가리워지고 왜곡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전해주고 있는 인류의 미래모습도 기존의 여러 예언과 마찬가지로

천지일월의 대변국, 질병, 환경파괴, 인간의 도덕적 타락 등 대환난의 온갖 양상이 말법시대에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전하는 구원의 소식과 석가모니 부처가 제시한 인류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불이요, 구원의 부처요, 희망의 부처인 미륵부처님의 출세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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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법시대가 극에 달하면, 미륵부처님이 지상에 내려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불교 구원관의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소승(小乘)이나 대승(大乘), 남전(南傳)이나 북전(北傳) 할 것 없이

모든 종파의 구별을 초월해서 전하는 불교 구원관의 최종 결론이다.

 

확실한 것은 불가의 생명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는 말법시대에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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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 남사고 선생이  전하는 미륵불 강세소식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

격암 남사고(1509~1571년, 격암유록 저자)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으로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는데 그역시 말하기를..

 

석가 입멸 후 약 3천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강세하시는데

그는 미륵이 출세하더라도 기성종교의 맹신적 묵은 관념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깨치는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修道)하는 승려들이여!  미륵세존(彌勒世尊)을 고대하라.

석가(釋迦)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삼천년의 운수로 자신의 도(道)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하였도다.…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入山修道念佛님네 彌勒世尊苦待치만 釋迦之運去不來로 한번가고 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豫言 當末下生彌勒佛을 …

彌勒佛이 出現컨만 儒佛仙이 腐敗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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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길과 죽는길이 이것이다

 

나를 살리는건 수도(修道)이고 죽이는건 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길을 걷는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萬物之靈 失倫獸從者必死

만물지영 실륜수종자필사

 

 

■ 세계를 구원할 생명의 도(道)는 어디에

 

어떻게 깨치지 못하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何不覺而亂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寃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천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소리가 있는곳을 찾아드소.

.

千鷄之中有一鳳에 어느聖이 眞聖인고 眞聖一人알랴거든 牛聲入中차자들소

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알랴거든 우성입중차자들소

 

영웅호걸 현인군자 대관대작 부귀자는 도매금에 넘어가리니 아래에서 위로 구원이 미치는 이치로서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

英雄豪傑賢人君子 大官大爵富貴者야 都賣金에 넘어가리

영웅호걸현인군자 대관대작부귀자    도매금

自下達上理致로써 牛鳴者가 先來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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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달상이치       우명자     선래

 

 

■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작은 동북 간방(艮方)의 한반도에서

천하의 문명이 간방(艮方)에서 시작하니 조선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무극(無極)의 도라.

天下文明始於艮 禮義東方湖南 人王四維全羅道 道通天地無形外

천하문명시어간 예의동방호남 인왕사유전라도 도통천지무형외

 

■ 사람살리는 인류구원의 극비는 해인(海印)이다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비참한 운수로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위이화로 늙은자가 소년되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도 살려내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 이로다.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用之往來하며 無爲理化自然으로

도산이래해인용사 임의용지왕래 무위이화자연

 

白髮老軀無用者가 仙風道骨更少年에 不老不衰永春化

백발노구무용자 선풍도골갱소년 불노불죄영춘화

 

病人骨髓不具者 死者回春更生하니 不可思議海印일세

병인골수불구자 사자회춘갱생 불가사의해인

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륵부처님을 석가부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다만 과거에 불제자들이 석가부처의 가르침에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교화의 방편일 뿐이다.
 

남사고는 미륵부처님을 종불(宗佛), 즉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처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륵불의 정체를 제대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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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말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새 문명을 여시는 구원의 부처, 미륵
 

 

  미륵부처는 서있는 입상의 부처가 많다.

 

   아래 사진은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상

미륵불은 석가모니의 제자가 아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기존의 그릇된 상식에 사로잡혀,

바바리의 제자였던 수행승미륵은 석가여래의 제자로서 56억 7천

만년 뒤에

미륵불로 출세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불교 최고(最古)의 경전인『숫타니파타』마지막 장인

「피안도품(彼岸道品)」

에도 바바리의 16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행승 미륵이 미래불이 된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팔리어 연구의 권위자인 리스 데이비스(Rys Davis)는 미

래불인 미륵불은

수행승 미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미륵은 도솔천의 천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석가를 내려보낸 분이다.

 

 

 

우리나라에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은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이다.

진표율사는 미륵신앙의 중심도장으로 모악산 금산사, 금강산 발연사, 속리산 법주사를 확장 창건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곳곳에 미륵불 신앙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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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_blog/hdn/javascrip?:close();


 

불교의 구원관의 결론 -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을 따르라. 입니다.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나를 보고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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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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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

乎艮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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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chhw9999/460


 

유교의 사명과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乎艮

 
    공자 [孔子 BC 552∼BC 479]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유교(儒敎)의 개조(開祖).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

     공자(孔子)라고 할 때의 ＜자(子)＞는 존칭이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주역에서 개벽기에 인간구원의  최종적인 해답이 나오는 곳은

간방(지구의 동북방)의 나라에서 우주의 절대자의 말씀이 이루어 진다고 했다.

 

成言乎艮 = 하나님의 말씀(言) 이 열매 맺는곳.

ㄹ

간방 땅이 어딥니까 ?  바로 이 지구의 동북방, 대한민국 땅입니다 .

 
●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以 所成始也일세曰 成言乎艮  이라!       - 주역 설괘전 -

ㅇ

    역(易)에서 간방 艮方은 동북방인 한반도를 말한다. 艮은 작지만 모든 이치를 담고있는 핵, 씨, 열매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구원을 위해 동북 간방인 한반도로 강세 하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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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호진(帝出乎震) - 상제님께서 진방(동방)에서 출세 하시느니라.        - 주역 계사전 -

 
   진震은 동방을 상징하는 괘로써 제출호진에는 개벽을 주재하시는 참하나님이신 상제님은 동방  땅에 강

세하신다는 뜻이다.

 

 
● 당기지일(當基之日.360日): 장차 1년의 날(日) 수는 360일이 된다.   - 주역 계사전 -

  

    공자는 가을개벽 후에는 지구의 공전주기가 현재의  365일(1년)에서 360일로 바뀐다고 까지 밝혔

다.

    이는 공자께서 주역을 통달하여 우주의 가을개벽 시간대가 도래한다는것을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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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통치자 상제님

 

 

유교의 상제문화를 찾아서

 

원시 유교에서 섬긴 하늘은 자연의 하늘개념(天)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에게 직접 천명을 내리는

인격적인 하늘(上帝天)로서 상제(上帝)님을 섬긴 것이다.

 

처음 중국의 상제문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교문화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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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하늘의 최고신 하느님 개념을 갖고 하늘에 제사 드리는 국가 제례사가 정립된다.

 

그리고 중국의 당송대로 내려오면서, 옥황과 상제가 통합되어, 옥황상제는 천상 신명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최상위에 있는 유일한 지존의 존재를 일컫는 말로 굳어진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조선후기 대실학자로

천리와 인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대 유교문화에서 섬겨온 유교의 본질

인

상제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산은 주자학, 양명학, 서학 등 다양한 사조(思潮)를 집대성하여

방대한 사상체계를 구축한 시대의 대학자였다.

ㅗ

 

 

 

 

다산이 주장한 학설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대목은  ‘상제문화(上帝文化)’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점이다.

다산은 성리학의 관념적인 천(天)개념을 비판하며 인격적 존재로서 상제님을 얘기하였다.

 

다산 철학의 출발점이며,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근거로서

비인격적인 이(理)와 기(氣) 대신에 인격적인 천(天), 즉 하느님(상제)을 세우는 일이었다.

 

 

 

상제님이란 누구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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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上帝를 하늘(天)이라 이르는 것은 마치 국왕을 나라 라고 하는것과 같다.   -여유당전서-

 

"하늘의 주재자가 하느님(상제)이다." 하느님(상제)을 하늘(천)이라고 하는 점은

마치 나랏님(왕)을 나라(國)라고 호칭하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이다.

 

단순히 저푸르른 허공 하늘을 가리켜 상제라 하는것은 아니다.       -춘추고징-　

 

"군자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여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께서 조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君子 處暗室之中 戰戰慄慄 不敢爲惡 知其有上帝臨女也.  『중용자잠中庸自箴』

 

다산은 한때 서학 서적을 읽고 천주교에 심취하여 전도까지 한 일이 있었으나 조상을 우상이라 여기고

신주를 불태우는 서교의 행위에 분노하여 신앙을 바로 버려 버렸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상제

 

"도지대원(道之大原)이 출어삼신야(出於三神也)"

도의 큰 근원이 무형의 하늘이 아닌 하늘의 주재자 상제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주자가 말하는 상제

f

"주재로써 제(帝)를 말하는데 누가 주재를 하시냐는 물음에 스스로 맡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

능히 언어로 다말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자어류 권68]

 

"지금 사람들은 다만 주재 라는 말로써 천제(天帝)를 설명하려 하면서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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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주재자(天帝)가 세간에서 이르는 옥황대제(玉皇大帝)와 같다…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다." [주자어류: 권79]

 

 

여기서 우리는 "하늘(천)의 주재자가 하느님(상제)이다"라는 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고, 서양에는 동양의 유교,도교를 전하여 천주가 곧 상제라고 말한 마테오 리치 신

부는 

 <천주실의> 서문에서  "나라에도 主가 있는데 천지에 홀로 계신 主가 없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

 

 

 

하느님(상제)은 세계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지위에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황제가 상제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중국성경 창세기 부분

의 한 대목 

    중국인들은 하늘에는 샹띠(上帝),          이마두 신부는 성경번역시 서양의 God를

    땅에는 황띠(皇帝)가 계신다 하였다.      上帝 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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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제는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써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재자를 말한다.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는 존재요, 덕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천명天命이 나오는 근원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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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경전에서 찾아본 상제문화

 

 

1. 시경(詩經)

 

시경은 상나라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다.

維此文王이 小心翼翼하사 昭事上帝하사 聿懷多福하시니라.(大雅, 大明)

문왕께서 삼가고 조심하여 상제님을 밝게 섬기고 많은 복을 누리시네.

皇矣上帝 臨下有赫하사 監觀 四方하사 救民之莫 하시니라(大雅.皇矣)

위대하신 상제님께서 위엄있게 땅위에 임하시어 세상을 살펴 보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 보시네.

 

 

2. 서경(書經)

 

서경의 요전(堯典)에 '순이 왕위에 오른뒤 제일 먼저 상제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경의 상제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추려서 살펴 보기로 하자.

 

惟聞汝衆言이나 夏氏有罪어늘 畏上帝라 不敢不正이니라(서경, 湯書)

나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으나 하나라의 임금이 죄가 있거늘

나는 상제를 두려워 하는지라. 감히 바로잡지 아니치 못하노라.

 

 

3. 예기 (禮記)

.

예기에서 언급되는 상제에 관한 내용은 책의 특성상 주로 제사와 관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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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子將出할새 類于上帝하며 宣乎社라.(王制)

천자가 장차 순수의 길을 떠나려할 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땅에게 제사를 지낸다.

是月也에 天子乃以元日로 祈穀于上帝라.(月今)

이달에 천자는 원일에 상제께 오곡의 풍양을 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유교에서 상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공경이 있었으며

특히 상제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상제님 강세의 땅, 동북 간방

 

   공자(孔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간방(艮方)에서 모든 말씀의 꿈을

   이루실 것을 전하였나니

  “동북 간방은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니라.

 

   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세계를 바라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一心) 경계에 머물면 상제님을 뵈올 수 있느니라.”

 

  “통치자 하느님 제(帝)는 우주의 창조원리인 리(理)를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주재 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玉皇大帝)와 같나니 …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도다.” 하니라.

   증산도 道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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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의 구원관의 결론 - 성언호간(成言乎艮)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곳은 간방(동북방)땅 한반도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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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의 결론 -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도교의 대라천 천상세계와 상제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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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道)의 주재자 상제님

.

    동방에서는 우주 삼계(天·地·人)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道)라 하고,

    이 도의 ‘주재자 하느님’을 제(帝) 또는 상제(上帝)라 불러 오니라.

 

    옛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위대하신 상제(上帝)님이 아래 세상을 환히 비추어 보시사 

    천하사방(天下四方)을 두루 살피시어 만백성이 안정하기를 구하시도다.” 하니라.

 

    일찍이 노자(老子)가 말하기를 “도는 텅 빔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노라. 

    상제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도다!” 하여 상제님이 실재하심을 전하였고

 

    또한 장자(莊子)는

   “진짜로 우주의 주재자(眞宰)는 계신 모양 같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기는 워낙 어렵구나! 

    그분의 행하심을 내가 예전부터 믿어 온 바이지만 상제님의 형모 는 뵐 수 없더라.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상을 감추시는 것일까?” 하니라.

 

    도교에서는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고 기도하였나니,

    우리 한민족은 고래(古來)로 상제님께 제사를 드려 오니라.

    증산도 道典 1:4

 

 

 

 

도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냐면, 공자처럼 이치를 통하고 석가처럼 좌선을 하여 심법이 밝아져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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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게 아니고,

천지의 신도神道를 크게 통해 몸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 신도 세계를 보고 내려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립

니다.

 

예를 들면, 도교에서는 천상의 최상층에 상제님이 계시는 대라천을 말합니다.

이 우주는 동서남북에 8천씩 32천의 복합적인 다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최상천이 있는데,

동서남북의 여러 하늘을 벌려 놨다 해서 큰 대 자, 벌릴 라 자를 써서 대라천이라고 합니다.

 

이 대라천에 대해 선가의 8대 신선 가운데 하나인 당나라 때의 여동빈은

“옥황상제께서 사시는 곳은 삼천대천세계의 천종天宗(하늘의 종주)이니 영원히 물러서는 법이 없고

견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다. 그러므로 대라라고 한다.”

(呂純陽曰: 玉帝所居, 爲三千大千世界天宗, 永無退轉, 至高無比, 故云大羅.) 

.

다시 말해서 대라천은 삼계의 모든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 즉 하늘에서 가장 높은 최상의 하늘을 말

합니다.

이 대라천의 수도[현도玄都]가 바로 옥경玉京이며 그 아래에 삼십이천이 있고 각 하늘에는 천주들이 있습

니다,

즉, 하늘은 총 33천이 있는데 그 최상층(33天) 하늘에 상제님이 임어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옥황상제님이 그 대라천에 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

즉 대라천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으로서 온 하늘의 종주宗主이며

그 어느 하늘과도 비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므로 대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

 

 

 

도교 경전에 등장하는  옥황상제에 대한 내용
 

 

• 74상제관(05) - 도교의 결론 -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태산의 옥황전

 

"옥제(玉帝)는 삼계(三界),시방(十方),사생(四生),육도(六道)를 총괄적으로 주재한다"  

 도장경(道藏經)

 

"옥황은 제천지주 諸天之主요, 만천지존 萬天之尊으로 우주의 일체를 주재하고 권위가 끝이 없다" 

 옥황본행집경(玉皇本行集經)

 

도교에서 모시는 옥황상제는 도의 최고 관념 지고신(至高神)으로 모시며, 유일 최고신의 지배하에

몇 단계를 이루고 있는 다신이 신앙된다. 이는 우리민족의 신교문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중국 민간 각지에 수많은 옥황묘, 옥황관 등을 건립하여 옥황상제

를 받들었다.

그리고 각 도관(道觀)마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별도의 건물을 건축

하였다.

 

중국에서 천하제일산으로 받드는 태산의 최고봉의 명칭이

옥황정(玉皇頂)인데 이곳에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옥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자가 전한 도(道)의 생명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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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자,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본명은 이이(李耳)이며

춘추시대 (기원전 6세기) 초(楚)나라 사람이다.

 

도교의 도맥은 육신을 가지고 장생불사하는 신선도맥 이다.

도덕경 道德經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천지의 근원적 조화세계[無]로부터 어떠한 생성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도덕경』 42장을 보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도(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음양)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고

텅 빈 가운데 기를 휘저어 조화를 이룬다.   <道德經 42장>

 

여기서 변화의 질서인 도(道)는 무(無) 또는 무극(無極)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조화세계의 경계를 흔히 텅빔, 즉 ‘허(虛)’라는 다른 말로 나타낸다.

이는 천지와 천상의 신명계, 우리 인류가 태초에 생겨나기 전의 바탕자리이다.

 

그런데 이 허(虛)하고 무(無)한 천지 조화의 극치경계[無極]는

그 자체에 내재된 자연이법[理]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인해 스스로 발동(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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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무극의 혼돈 속에서 통일의 조화체인 ‘태극수(太極水)’가 화하면서

변화의 질서(음양)가 열려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조화 생명수로부터 음양[坎離]운동이 일어나고,

이 음양 두 기운[水·火]은 태극수가 생성된 바탕인 중성생명[沖氣]의 조화작용으로 인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킨다.

 

천지가 변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일음일양(一陰一陽)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하는 중(中)의

조화작용 때문이다.

 

즉, 천지만물은 무극無極 → 태극 太極 → 음양 陰陽 조화작용을 거쳐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가 만물을 낳을 때 삼단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열린 이 우주세계가 변화의 성숙(통일)운동을 하는 전과정도 3단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성립된다는 것

이다.

 

둘째, 우주자체의 조화성(調和性)인 중성생명[土氣]이 대자연의 변화를 끌고 가는 조화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도의 운동이 직선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변화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시간대의 일정한 변화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며 복귀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순환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창조운동이다."   <道德經 40장>

 

"모든 것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가져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는데

나는 그것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뿐. 그들은 자라고 자라서 각기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하느님은 바로 도이며 도는 영원하니 몸은 죽더라도 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道德經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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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의 길은 무엇인가?

 

그 관건은 천지의 도와 덕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

노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대국적인 우주의 변화문제를 풀 수 있는 만고의 법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道德經 25장>

 

여기서 ‘도법자연(道法自然)’ 의 뜻은, 우주변화의 원리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 역시 스스로 그러한 천지의 창조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노장(老莊)의 가르침에서는 스스로 그러한[自然之道: 無爲]

우주의 자연적 변화질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주질서의 주재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한두 마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우주의 질서 도(道: 변화의 길)와, 그 질서를 개벽해 모든 생명을 새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도의 주재자(主宰者)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전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도는 비어있음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그윽하여라! 온갖 것의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푸는구나.

 

그 빛이 튀쳐남이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는도다.

맑고 맑구나! 있는 것 같도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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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네."    <道德經 4장>

 

후대에 도교의 우주론이 정립되면서, 우주에는 동서남북 사방위(四方位)에 각각 팔천(八天)이 열려 있어

도합 33천의 세계가 벌여져 있다고 여겨져왔다.

 

도가의 경전인『도장(道藏)』에서는 36천을 말하기도 한다.

이 33천의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이 바로 옥황상제(玉皇上帝)님이다.

 

도가의 도장경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못지않은 방대한 도교의 경전으로

수행을 통해 도통을 연 이들이 천상의 신의 세계를 보고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우주에는 모두 36천의 세계가 있으며 우주 최고의 주재자는

대라천에 계신 무극지존 (無極至尊)이다 라고 하였다.

 

대라천(大羅天)의 수도는 옥경(玉京),옥황이라고 불렀다.

이 옥황에다 태고시절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를 합해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 호칭하는 것이다.    -위서,석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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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의 신앙 형태 역시 신교를 계승하고 있다.

fr

본래 신교는 태고시대로부터 북극성, 삼태성, 북두칠성이라는 하늘의 세 신성한 별들을

섬겨왔는데 도교에도 태일太一, 삼청三淸, 칠성사상이 있다.

 

하늘의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중심별을 태일 또는 태을太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청(옥청, 상청, 태청)의 세 신은 도교의 근본이 되는 신으로

 

도교의 모든 행사에 반드시 모셔진다.

 

이는 한 분인 신(하나님)이 삼신으로 작용하여(一卽三, 三卽一), 만물의 생성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며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신교의 삼신관과 동일하다.

 

칠성 또한 도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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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의 중신인 변계량卞季良(1369~1430)은 도교 사원인 소격전에서 기도를 올리면서

상제님이 계신 북두칠성의 조화를 이렇게 찬양했다.

 

저 푸른 것이 하늘인데,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으나 북쪽하늘에 북두가 있기에

상서로움과 재앙을 내릴 수 있사옵니다.

 

한편 명실상부한 ‘도교의 하나님이신 최고신’으로 가장 널리 모셔지는 분은 천상 옥경의 옥황상제

님’이시다.

옥황상제님은 위계 조직을 갖춘 여러 천신들을 지휘하며 인간과 신들을 다스리신다.

 

천신들은 인간 세상에서와 같이 해마다 자신의 직무를 상제님께 보고하는데,

그 업적에 따라서 상벌과 위계가 정해진다.

인간의 운명도 신들이 보고한 선악의 공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개벽실제상황 3부 p2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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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도세계의 근원자리

 

 

 

 

동양의 석학 린위탕(林語堂, 1895~1976)은 장자를 ‘중국의 니체’라고 불렀다.

당의 현종(玄宗)은, 생사의 애욕에 묶여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미로(迷路)에서 나뒹구는 세인들에게, 언어의 한계성을 쾌연히 뛰어넘고 우주존재의 비밀과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전해 준 장자를 사모한 나머지,

그를 남화진인(南華眞人)이라 추앙하였다.

때문에 『장자』를 『남화진경(南華眞經)』이라고도 한다.

 

 

장자의 도세계의 근원자리

 

 

도道는 스스로 우주만물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도 스스로 있어왔소.

하늘과 땅도 지어냈소.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 神鬼神帝 生天生地 存太極之先而不爲高)

장자가 말한 도의 근원자리는 우주조화의 본원자리를 말한다.   

이자리가 바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조화세계 자리인 무극 자리다. 

 

 

장자는, 소위 종교가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해 주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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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말꼬리에 매달려 온갖 잡설로 비열한 논쟁만 일삼고 있음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

물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라.

그대 마음의 지각을 벗어난다면, 신도 홀연히 찾아와 머물리라.

하물며 사람은 말해 무엇하리요.

이는 만물과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성왕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의 수신이 이 길에서 머물렀고

복희(伏羲)와 궤거도 이러한 도리를 한평생 실천했으니,

어지러운 보통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莊子좭 「人間世」>

 

 

장자는, 조화(造化)기운이 홀연히 와 머무는 이 도(道)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것(지식)이 많아도 장님과 귀머거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도는 파괴된다.

도가 파괴되는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애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리라.

- 莊子「齊物論 -

 

우리가 장자의 세계관에서 특히 주시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우주를, 우주질서를, 즉 도(道)를 주재하고 계신 인격신인 우주의 통치자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언급한

사실이다.

 

 

우주에는 우주를 주재하는 인격적인 상제님이 계신다.

 

진정으로 우주의 주재자(上帝님)는 계신 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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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는 워낙 어렵도다.

그 분의 행하심(역사의 창조작용)을 내가 예전부터 믿어온 바이지만

상제님의 형모는 뵐 수 없더라. 

정情이 있으시어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체는 안 보이더라. 

(若有眞帝 而特不得其朕 可行已信 而不見其形 有情而無形) 

 <莊子「齊物論」>

 

 

하늘(하늘의 주재자, 하느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

즉 천명을 받은 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구절은

오늘의 가을 대개벽기에 믿음의 길, 구도의 길을 걷는 이들이 특히 깊이 명심해 둘 말이다.

 

사람을 위해 일할 때 그를 위선으로 대하기는 쉬우나

하늘(천제)을 위해 사역될 때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운 일이로다.

 <莊子「人間世」>

 

 

요즈음 화두가 되고있는 세계 종말의 해답과 참된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장자의 이 주옥같은 언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대가 천지가 정도(正道)로 운행하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궁한 조화 세계에서 노니는 자 된다면 무엇을 바랄 것이 있으리요.

그리하여 지인(至人)은 자신[己]을 버리고,

신인(神人)은 공(功) 없고, 성인(聖人)은 이름이 없음이라.

 <莊子「逍遙遊」>

 

여기서 앞의 부분을 주의하여 다시 살펴보자.

이것을 현실적인 우주 창조운동의 선·후천 시간원리로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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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에서 전하고 있는 우주1년 순환주기론에서 주장하는 가을개벽이 일어나는 지축정립 대사건으로

천지가 완전히 정상적인 정도(正道) 변화운동을 시작하는 후천개벽의 세계성숙기에 살게 될 때,

인간의 삶은 궁극적인 보람을 찾게 된다는 소식이 된다.

 

 

 

 

 

 

 

열자가 전한 우주 창조관

  

 

우주탄생의 3단계 진행(개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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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동양의 철인 가운데 열자, 장자만큼 입담이 좋은 이도 드물 것이다.

이들은 우주조화의 현묘지도를 은유와 상징이 담긴 실로 폭잡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우화형식을 빌어

전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철학적 내용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노자가 설파한 우주조화의 근원세계인 무(無)와 삼생만물(三生萬物)에 대한 소식보다

상세하게 우주 생성의 신비를 밝혀준 것이다.

 

"옛날 성인은 음양의 원리로 천지를 섭리하셨소.

대저 형체 있는 것들은 무형의 도에서 나온 것이오. 그러면 이 천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그러므로 태역(太易)이 있었고, 태초(太初)가 있었고, 태시(太始)가 있었고, 태소(太素)가 있었소. 

태역은 아직 기(氣)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때이며,

태초는 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며,

태시란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

태소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이오.

 

기운과 형상과 성질이 갖추어져 서로 떠날 수 없으니 이를 혼륜(혼돈)이라 하오.

이것은 만물이 서로 혼합되어 서로 떠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요.

 

이 혼돈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따라가도 붙잡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태역(太易)

이라 하오.

태역이란 본래 형상과 사물의 징조가 없는 거요.

 

태역이 변화하여 하나의 기운이 되고, 이것(一位)이 변화하여 7(7位)이 되고,

이는 다시 9수의 변화까지 전개되고, 이 9수 변화는 변화의 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오.

 

9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하여 1(우주생명인 氣의 통일상태, 一太極水)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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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一水)은 천지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시발점(통일의 완성이라는 뜻)이오.

 

맑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내려와 땅이 되며,

그 두 기운이 합하여 사람이 된 것이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조화하여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

오."

<列子「天瑞篇」>

 

열자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열자는 우주의 본체를 허무(虛無)로 보고 만물이 이 허무의 본체에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기가 점차 현저해져 가는 것을 ‘태역(太易)·태초(太初)·태시(太始)·태소(太素)’의 순서

로 설명하였다.

 

즉, 형체있는 만물은 무형의 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천지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 발현 순서로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었다.

 

 우주창조 전(前)  태역 (太易) 10 무극 (無極)  

  우주창조 전(前)  태초 (太初) 1 태극 (太極) 

  우주창조 전(前)   태시 (太始) 1 태극 (太極) 

 우주창조 후(後)  태소 (太素) 천지와 인간 화생 (化生) 

 

 

 

<요한복음>에도 ‘태초’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엄밀하게는 태역의 조화신(神)의 생명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이 우주조화의 뿌리, 밑자리 되는 태역은 어떠한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

 

열자 탕문편(湯問篇)에서는 이를 ‘무극(無極)’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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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물생성의 구체적 시원인 태초는 태극을 말한다.

 

한편 열자는 태소로 기가 현저해지면서 음양이 나뉘어 천지가 되며

음양이 화합하여 사람과 만물이 화생하는데, 이로부터 ‘윤회전생설(輪廻轉生說)’을 제창하여

삶과 죽음이 본체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순환무궁하는 우주창조섭리

 

음양의 교류와 사계절의 순환도 이와 같으니,

낳지 못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은 순환하는 규칙이오.

반복과 순환함은 그 끝이 없으며,

독립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그 도가 없어지지 않는다오.

<列子「天瑞篇」>

 

만물의 종말과 시작은 처음부터 그 극단이 없을 뿐이오.

시초가 종말이 되기도 하고, 종말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우주의 기원(시원정신)을 쉽게 알 수 있으리오.

<列子「湯問篇」>

 

인간과 만물은 처음 생겨나 이 우주의 시공간에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죽음과 삶,

탄생과 소멸이 서로 꼬리와 머리가 되어 영원히 순환하는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사문제도 천지의 생명창조의 변화정신으로 인해 우주 자연의 이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해 생명의 성숙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생명개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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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황상제(玉皇上帝)님을 모신 사찰들

.

중국 땅에서 상제문화, 천자문화의 고향이요 심장부가 바로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의 상징이 바로 태산인데, 그 태산 꼭대기에 상제님을 모시는 전각,  옥황전玉皇殿이 있습니다.

 

 

                 산동성 태산                                                                                  옥황전 玉皇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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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상에는 명나라때 세워졌다는 옥황전玉皇殿이 있다. 옥황대제를 모시고 있다. 

 

그 옥황전으로 올라가려면 마지막 관문인 서신문西神門을 지나게 되는데,

그 서신문을 통과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면 눈앞에 기절초풍할 장면이 펼쳐집니다.

ㅣ

왼쪽의 도교 사원인 벽하사碧霞祠 정문 앞에서 옥황전으로 향하는 첫 문 바로 위에 붉은 바탕에 노란 색

으로

네 글자가 쓰인 현판을 만나게 되면서 말입니다.

 

 

                        벽하사

 

 

그 네 글자가 무엇입니까? ‘자기동래 紫氣東來’입니다.

자줏빛 자, 기운 기, 동녘 동, 올 래 자, 자(紫) 자는 자금성, 자미

원이 뜻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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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문화를 상징 합니다.

.

자기 동래란 천자 기운, 즉 천자 문화의 기운이 동방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자기동래’는 청나라가 시원한 심양의 고궁 봉황루, 서태후가 세운 이화원 등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

다.

본래 이것은 노자가 함곡관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써준 문구라고 합니다.

 

 

도가의 경전인『도장(道藏)』에서는 33천을 말하기도 한다.

이 33천의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이 바로 옥황상제(玉皇上帝)님이다.

 

도가의 도장경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못지않은 방대한 도교의 경전으로

수행을 통해 도통을 연 이들이 천상의 신의 세계를 보고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우주에는 모두 36천의 세계가 있으며 우주 최고의 주재자는

대라천에 계신 무극지존 (無極至尊)이다 라고 하였다.

 

대라천(大羅天)의 수도는 옥경(玉京),옥황이라고 불렀다.

이 옥황에다 태고시절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를 합해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 호칭하는 것이다.    위서,석노지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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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과 목적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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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과 목적
 
 

　

오행

 

종교구분

木
 

유교(儒道)

金
 

불교(佛道)

선도(仙道)

水
 

도교 / 동선(東仙)
 
 
 

火

기독교 / 

 
도의 전공분야

 
유지범절(儒之凡節) 불지형체(佛之形體) 선지조화(仙之造化)

우주 주재자 호칭 및
상제

성언호간
미륵불 옥황 백보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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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주재자 호칭 및

구세주의 출현
성언호간

(成言乎艮)

미륵불

(도솔천 천주님)

옥황

(천지조화의 주재신)

백보좌 하느님

(개벽기 우주심판자)

 
목적(目的)

 
대동(對同) 극락(極樂) 태청(泰淸) 천국(天國)

교리강령

충서(忠恕)

존심양성

(尊心養性)

집중관일

(執中貫一)

자비(慈悲)

명심견성

(明心見性)

만법귀일

(萬法歸一)

감음(感應)

수심연성

(修心練性)

포원수일

(抱元守一)

박애(博愛)

성령감화

(聖靈感化)

삼계유일신

(三界唯一神)

삼극
 

三極

오황극

(五皇極)

일태극(공)

(一太極(空))

십무극
 

(十無極)

삼위관

三位觀
무극/태극/황극 법신불/보신불/화신불 옥청/상청/태청 성부/성자/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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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세상
우주의

봄,여름

상극의

구천지

분열

생장시대

타원궤도

1년 365¼ 일
성자시대 남존여비

후천세상
우주의

가을

상생의

신천지

통일

수렴시대

정원궤도

1년 360 일
성부시대 남녀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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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 우주의 봄        선천 우주의 여름       후천 우주의 가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

신성시대

 시원,뿌리종교(신교)

성자시대

분열,줄기종교

 (유불선,기독교)

성부시대

후천통일,열매진리,

 가을 무극대도(증산도)

 

 

 

 

 

 

 
 
 
 
 
 

                 우주의 4계절 시간도수를 발견한 동양의 성철(聖哲)들
 

 우주시공의

  3역변화

 원역 原易

우주 겨울철

 선천 생역生易

우주의 봄철

 선천 장역長易

우주의 여름철

 후천 정역正

우주의 가을철

 4대 개벽시간대  카오스 개벽  소개벽 중개벽  대개벽

 발견자  김일부 당요  우순  공자

 변화도수  375일  366일 365¼ 일  360일

 

 

 
 
 
 
 

                                 신교와 증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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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  

 

 증산도

 

 선천문화의 뿌리 종교

조화, 교화, 치화의 삼신일체의 道

 선천문화의 열매의 道

후천문화를 여는 무극대도

삼신 상제님

 

천상에서 성인들에게 조화/교화/치화의 道를

내려주시어 선천문명을 열고 발전 시킴

 

 증산 상제님

 

상제님께서 직접 지상에 강세하시어

무극대도를 내려주시어 인류구원과

후천 지상 조화선경 문명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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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불지형체(불도), 선지조화(선도), 유지범절(유도)의 3도를 통일 하느니라.

    道典 4:8

 

    동방에 대성인이 있으니 곧 동학이요 서방에 대성인이 있으니 곧 서학이라. 

    이는 모두 창생을 교화하는 데 그 사명이 있느니라. 

    東有大聖人하니 曰東學이요 西有大聖人하니 曰西學이라 都是敎民化民이니라.

    道典 5:347

.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하시니라.

    道典 2:43

 
 
    불지형체(佛之形體)하고 선지조화(仙之造化)하고유지범절(儒之凡節)이니라.

    불도佛道는 심법心法을 주장하고

    선도仙道는 조화造化를 주장하고
 

    유도儒道는 범절凡節을 주장하느니라.

 
     道典 2:118
 
 

 

 

 
 

 

 

                            선천종교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천지가 가을 대개벽기에 다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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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변국(대전쟁, 대환란, 대병겁, 천재지변, 지축정립)이 닦치게 되고,

         2, 메시아가(성부 하나님=미륵부처=상제님) 지상에 오시고,

.

             대변국이 지나간 후에는 

         3, 새 세상이 천국(기독)=극락정토(불교)=대동세계(유교)=태청세계(도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가르침의 총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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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종교 가르침의 총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우주의 가을개벽기에인간으로 친히 강세하시어 우주의 상극질서를 바로잡고

인류를 건져 신천지를 열어주시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라 는 것이다

 

 

 

 

 

       기독교

.

기독교는 철저한 유일신 문화다.

 

그 유일신이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실제 우주를 열어놓고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때는 세 위격의 하나님(Trinity in Unity)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셋이면서 하나다, 본래 하나였는데 셋이다.’라고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자의 가르침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둥글어 가는지를 모른다.

그들의 진리에는 우주의 이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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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것을 걱정한 지난 세기의 깨어있는 이들이 기독교의 우주론을

구성해보겠다고 고군분투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주의 이법은 인간의 지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도 새로운 우주의 지상낙원 세계가

앞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신구약 66권의 총결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 천국의 백보좌 앞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는 가을 대개벽이다.

요한이 보니 아버지 앞에서 예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더라고 했다.

기독교의 인류 구원의 결론은 “나는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 한 말씀으로 결정지어진다.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

그들은 이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백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묵은 우주를 문 닫고

새 하늘 새 땅을 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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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하나님이 열어 주신 새로운 우주질서 속에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의 구원 소식이다.

 

그러나 가을개벽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가을개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 진리의 결론은 다만,

아버지 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불교
 ㅇㅇ

그러면 불교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은 무엇인가?

 

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자기 아들 라훌라와 4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의 도는 앞으로 정법, 상법, 말법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법 시대에는 나의 도가 유지될 것이나 상법시대에는 왜곡되고,

말법시대에 가면 얼토당토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부처께서 오시니 너희는 지금 열반

에 들지 말고, 그때에 미륵부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

「미륵경」

이것은 ‘지금의 나를 믿지 말라, 나의 법이 궁극이 아니다.

앞으로 오시는 미륵님의 법을 받아 열반에 들라!’는 말이다. 

또 월장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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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불의 말법(末法)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달아 번지리라.

         「월장경」

          이 구절을 보라.

앞서 말한 서양 기독교의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내용과 상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불교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구의 순환 궤도가 바뀐다는 말이다.

 

사실 불가에서 전한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아, 이번에는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앞으로 이 우주에 큰 변혁이 온다,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 나의 법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 때는 도솔천의 하나님, 미륵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다.

 

 

       유교, 도교

그러면 이 우주질서의 틀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 깊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주역周易』인데

          그 『주역』의 결론이 ‘성언호간(成言乎艮)’ 소식이다. 

             간(艮)은 동북지괘야(東北之卦也)니 만물지소성종이소성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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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고(故)로 왈 성언호간(成言乎艮)이라.

간은 동북방을 가리키는 괘이니,

만물의 끝과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성인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주역「계사전」

          이는 동북 간방(艮方)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대자연의 꿈이 성취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또 ‘제출호진(帝出乎震)이라, 하나님이 진방,

즉 동방에서 오신다.’고 했다.

한마디로 유교나 도교에서는 우주원리의 기본 틀은 알았다.

 

천지의 팔방위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離坤兌) 가운데

천지부모로 건곤이 있고, 건곤 천지부모를 대행하는

감리 일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천지의 팔방위에 장차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방에서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동북방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도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印)’을 가지고 ‘해 돋는 동방으로부터(from the

East)’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印)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4)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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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제님은 불교의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요,

도교의 하나님이요, 유교의 하나님 아니신가.

더욱이 유교와 도교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다.

도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대라천이고, 그 대라천에는

천상의 수도 옥경이 있기 때문에 옥경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옥황(玉皇)’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유교와 그 이전 신교문화의 ‘상제’란 언어가 결합되어

‘옥황상제’ 라고 부른 것이다.

 

다른 말로는 천황(天皇), 신황(神皇)이라고도 불렀다.

신황은 우주 신들의 제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상제’로 불러야 한다.

우주 절대자의 공식 호칭이 ‘옥황상제’이기 때문이다. 

상제님은 우주의 참하나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호칭 ‘상제’는 더 이상이 없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천상 보좌의 하나님이 바로 제(帝)다.  帝제는 하나님 제帝 자字 다.

 

          증산도 종도사님 말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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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산도 甑山道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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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甑山道 란 ?
 

 

증산도는 증산 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인류 궁극의 진리다.

남과 나를 더불어 잘되게 하려는 상생相生의 가르침이요,

다가오는 가을개벽에서 뭇 생명을 살려내려는 구원과 생명의 대도大道이다.

 

증산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절대자 하나님이다.

 

대우주와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원한과 갈등에 찌든 묵은세상을 뜯어고치시고

인류가 새 세상으로 건너갈 생명의 길을 열고 구원의 가르침을 주셨다.

 

이 같은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가 가을개벽 넘어 상생相生과 복락福樂의 지상낙원을 건설해 나가는

진리,

그것이 증산도이다.

 

증산도 신앙을 통해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천지)가 돌아가는 이치,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참뜻,

우주(천지)와 인간의 관계에 눈뜨고 하늘 - 땅 - 자연 - 인간 - 神 이 하나되는 진정한 상생相生의 세상

을 이루어간다.

 

나아가 자연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전쟁과 병란으로 세상을 덮는 가을개벽상황에서

나와 조상, 내 가족과 세상 사람을 살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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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혼, 증산도 -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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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天理)와 지리(地理)와 인사(人事)에 맞추어 오신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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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여름철 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 - 상제님 지상강세

 

 

우주의 선천 여름철 세상이(1년 365일 시대) 끝나고 후천 가을시대(1년 360일)가 도래하는

가을개벽을 눈앞에 두고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간역사에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원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신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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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甑山道)는 인류의 신문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을개벽소식과, 공자 석가 예수를 지상에 내려보내신

        우주의 하나님이 동방의 한반도 땅에 다녀 가셨다! 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산도는 동서양 모든 종교의 성자들의 가르침과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에서 밝혀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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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의미와 우주의 섭리, 그리고 현대문명의 최후의 결말과 새시대 새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  전하는 개벽소식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천지의 철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대자연의 변화현

상을 밝힌 것이며,

          대책없는 종말론과 말세론을 뛰어넘는 새문명의 비젼과 전인류의 희망을 담은 소식입니다.

 

 

증산도는  울분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 뭇창생들에게 곧 닥칠 가을개벽 환란에서 인류를 구원하

고

          모든 인간들이 꿈꾸어온 상생의 낙원세계를 하늘이 아닌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새 시대를 여는 참하나님의 새 진리입니다.

 

 

 

      증산상제님(甑山上帝任) = 전 인류의 하나님

                                                        ▲

 

 지방신  알라신  제우스  반고

환인

환웅

단군

천조

대신
 여호아

시바

비슈누

브라흐마

 민 족  아랍  그리이스  중국  한국  일본  유대족  인도

 

 

 

지금의 증산도 제3변 도운은 생사판단이 결정되는 진법(眞法)도운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참진리 참스승을 만나야만 나의 생명은 물론이며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줄을 잡고서 가을 후천선경세상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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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새날을 여는 진리 증산도 甑山道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 2:40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이라!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道典 5:306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

     道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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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120상제관(07) - 증산도 甑山道 란 무엇인가?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0911103507740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20&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20&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20&looping=0&longOpen=#none


• 121상제관(07) - 증산도 甑山道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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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2016.09.05 11:37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 !

 

 

 

• 123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http://blog.daum.net/chhw9999/456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道典 1:1

 

     이제 천지개벽시대를 당하여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道典 2:16

 

 

 

이 우주에는 주재자가 계신다. 불가에서는 그 분을 미륵이라고 했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 도가와 유가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했다.  

모두 우주의 주재자 한 분을 말한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하나님이시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상제님의 위격

 

     상제님은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최고신이며 우주의 주재자이십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2:40

  

     나는 옥황상제 이느니라.

     내가 미륵이다.  道典 6:7    라고 말씀하시면서

• 124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스스로 신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이 이와 같을진대 우리는 상제, 옥황상제, 미륵은 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므로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한 분인 것입니다.

 

 

 

 

• 125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증산 상제님은 기존의 성자들을 지상에 내려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 2:40

 

 

공자, 석가, 예수, 노자등 선천 성자들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을 받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 126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여 교화의 사명을 맡아 헌신하신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 분들 이십니다. 

.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무극대도로를 펼침으로써 선천성자들의 권능으로서는 우주적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하늘, 땅, 인간계 삼계를 구원할 수 가 없으므로 직접 지상에 강세하여 하늘 땅을 뜯어고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라는 전대미문의 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

즉, 상제님은 이들 선천종교의 미완성된 진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진액을 뽑아 모아 결실문화를 내는

아버지(聖父)하나님이십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127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0911103507740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9&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9&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9&looping=0&longOpe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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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10:56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 129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http://blog.daum.net/chhw9999/455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기(桓紀) 9070년, 배달국 신시개천(神市開天) 5769년, 단군 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미(辛未 : 道紀 1, 1871)년 음력 9월 19일(양력 11월 1일) 자시(子時)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古阜郡 優德面 客望里)에서 탄강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1:11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증산 상제님 !

.

• 130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선천 말대의 병든 하늘과 병든 땅을 뜯어고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 증산 상제님!

 

역대의 수 많은 선천 성자와 철인들의 예언 약속대로

조선말 1871년(신미),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새하늘 새땅을 여시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 하셨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벽하여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재겁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나니

    너는 마음을 순결히 하여 천지공정에 수종하라.

    道典 4:3

• 131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전,

먼저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인간 삶의 모습을 두루 둘러 보셨습니다.

 

도솔천의 하늘보좌에서 서양 대법국, 즉 지금의 로마

바티칸으로 내려와 인간세상의 만상을 살피시고,

우리나라의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에 성령으로 30년간 임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871년 신미년 음력 9월 19일,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古阜郡優德面客望里),

지금의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서 진주 강(姜)씨 성을 취하시어 스스로 인간으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객망리(客望里)는 우리말로 ‘손바래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하늘의 주(主)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 132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상제님은 청년 시절, 고향마을의 주산인 시루산의 산이름인 시루 증(甑) 자 뫼 산(山) 자를 취해,

‘증산’을 자호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루 증자에는‘성숙, 완성, 결실, 가을’ 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는 상제님의 진리가 가을의 새 문화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다면 상제님은 왜 이 조선 땅에 오셨을까요?

.

그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약 3천여 년 전 석가의 열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하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 한 것은 바로 미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제자인 가섭, 라훌라, 군도발탄, 빈두로 네 명의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시대에 미륵불이 오시면 그 분의 도에 들어가라” 고 했습니다. 

  미륵상생경

미륵은 부처 열반 후에 온다는 희망의 부처이며, 미래의 부처입니다.

동방 미륵신앙의 본산인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이 금산사에서 미륵불의 강세를 탄원한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미륵불 강세를 탄원한 구도자, 진표율사

 

도승 진표율사(眞表律師)는 1,200여 년전 통일신라 경덕왕때의 도승이다. 12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불교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대도통을 하였다.

• 133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미래세계를 훤히 내다본 그는 이후로 우주의 선후천이 바뀌는 가을개벽의 시기에 미륵불께서

한반도에 강림해 주실것과 개벽기에 자신이 다시 태어나 인간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서원하였다.

동방 한반도 땅의 미륵불 대중화 신앙은 진표율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진표율사(眞表律師)는 27세 되던 신라 경덕왕 19년 부안 변산의, 산 중턱의 절벽 암자, 부사의방장에 들어

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이라는 목숨을 건 수행으로 무섭게 정진하니 3일 만에

팔굽과 두 무릅은 부러지고 터져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줄이 드러났다.  

 

• 134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이러한 초인적인 구도의 결과로 마침내 원각 대도통을 하여 천안을 열었다.

이에 수많은 천상의 성신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도솔천(兜率天)의 천주님이신  미륵존불을 친견하니 

 

"장하도다 대장부여! 계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이 뒤에 너는 이몸(육신)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펴라" 말씀하시고

사라지니라.  

 이때가 신라 경덕왕 21년(서기 762년) 4월 27일 이었다.   

 삼국유사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 기원과 김제 금산사 미륵전 창건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 135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상제님 강세를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이마두(마테오리치, 1552~1610).

.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로서카톨릭을 전도하기위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평생 중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천주가 중국인들이 믿는 상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136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우리나라에는 천주실의가 전해온다.

평생을 인류를 위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천주님 신앙을 전도 하였으며

인류구원을 위해 천주님의 지상강세를 간절히 염원했던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이다.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입니다.

　

이후 그는『천주실의(天主實義)』외에도, 『교우론(交友論)』등의 많은 저서를 통해,

서양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중국에 소개하는가 하면,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는 등,

동서문화를 교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역만리 중국땅에서 영면하였습니다.

 

 

 

天主何? 上帝也.  천주란? 상제다.

f

『천주실의 초판의 서문』

(풍응경(馮應京 1555~1606)

마테오리치 신부는 예수회 소속의 이탈리아인 신부로서 중국에 와서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유교, 불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곧 '상제님'이심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 신약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에 보면 상제上帝의 자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는 상제를 천주天主 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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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신명이 된 그는 하늘나라에서 지구문명 개발에 역사하여,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근대 과학문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명은 물질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서양열강들은 발달한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앞다투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의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착취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덕을 외면한 물질문명은 인간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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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테오 리치는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을 이끌고

천상 옥경에 계신 상제님을 알현하고, 인류와 신명계의 총체적인 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事理)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殘暴)를 길러 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 없이 범행하니, 신도(神道)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개탑(베드로 성당)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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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이 동토(東土)에 그쳐, 

  승(중) 진표(眞表)가 석가모니의 당래불(當來佛) 찬탄설게(讚歎說

偈)에 의거하여

  당래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至心祈願)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

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

 

  최수운(崔水雲-최제우)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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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갑자(甲子: 道紀前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道紀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2:30

 

  동학 최수운(崔水雲-최제우)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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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공식호칭 : 옥황상제 玉皇上帝 

 

 

           

 

 

 

 

1.상제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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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上帝)의 뜻 

 

상(上) - 천상의, 지존무상의, 최고의

제(帝) - 지금은 임금 제 字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나님 제 字

 

상제上帝 란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상제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으로서, 동방의 한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상제님은 자연과 인간과 신神, 삼계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이루시는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2.도(道)와 제(帝)의 관계

. 

 

 도 道 - 우주 이법    

              ↕                             

 제 帝  - 道의 주재자

 

 

우주는 이법(道)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주이법(道)과 함께 자연계와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帝)가 주와 객, 음양 일체관계로 존재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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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제님께서 도를 주재하여 인간과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우주의 이상이 실현된다.

 

 

3.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

 

통치성

미륵불,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상제라는 호칭은

우주 삼계의 최고 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

인격성

상제라는 호칭은 하느님, 하나님보다 천天의 주재자 로서의 인격적인 풍모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역사성

상제 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이 약 6천 년 전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며

중국에서도 4,300년 전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등극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동방의 한민족은 예로부터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삼신상제, 삼신 하느님, 상제라 불러왔는데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일제침략을 겪으면서 상제문화를 잃어 버린 것입니다!

 

1906년에 출판된 <국한문 신약전서>를 보면 예수에 대하여 ‘上帝의 子 예수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

습니다.

 

 

 

4.대우주의 조화주이신 상제님(하나님)에 대한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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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삼신상제 三神上帝

.

     유교나 도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동방의 신교문화에서 부르던 호칭.

     상제는 본래 한 분이나 조화 교화 치화 라는 세 가지 창조덕성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三神상제님 이라고 하였다.

 

 ▶ 삼신三神 이란?

       삼신三神은 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을 생성 변화 시키는 우주의 조화성신을 말한다.

      본래 우주의 조화성신인 일신一神 이 현실세계에서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세가지 신성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2.옥황상제 玉皇上帝

.

   도교의 옥황과 유교의 상제가 통합된 호칭으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공식호칭.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계신 거룩하신 상제님 이라는 뜻이다.

 

 

 3.증산상제 甑山上帝

.

    증산이란?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의 도호.

     따라서 증산상제님 호칭속에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인존 천주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증(甑) : 시루증, 솥증.   산(山) : 메산 

     도호 증산(甑山)은 성숙 시킨다, 결실 한다는 가을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을개벽을  앞두고 인류구원을 이룬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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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

     하느님 - 얼굴없는 무형의 하늘의 조화신을 인격화 한 말(하늘님→하느님).

                   무형적인 하늘의 성령적인 면을 일컫는 표현이다.

                   우주에 꽉찬 조화신(造化神), 원신(元神), 삼신(三神)을 말한다.         

         

    하나님 - 얼굴있는 유형의 대우주 최고의 신(神).

                   무형의 삼신(三神)과 하나되어 하느님의 기운(조화신)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                   

                   천상의 수도 옥경에서 직접 우주를 통치하시는 인격신을 일컫는 표현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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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상제님의 성휘와 도호

 

상제님의 존성(尊姓)은 강(姜)씨요,

성휘(聖諱)는 일(一) 자 순(淳) 자요,

아명(兒名)은 학(鶴) 자 봉(鳳) 자요,

• 150상제관(11)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http://blog.daum.net/chhw9999/453


아명(兒名)은 학(鶴) 자 봉(鳳) 자요,

자(字)는 사(士) 자 옥(玉) 자요,

도호(道號)는 증산(甑山)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대운(無極大運)을 여신 무극상제(無極上帝)시니라. 

증산도 道典 1:11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상제님은 언제, 어디서 인간으로 탄강하셨습니까?

 

강증산 상제님은 1871(辛未)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현재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강하셨습니다.  

 

당시 객망리(客望里)는 선망리(仙望里), 즉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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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 상제님은 신미(1871)년 탄강하시어 신축(1901)년부터 9년 동안 천지질서를 뜯어고쳐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시고,

기유(1909)년 음력 6월 24일에 하늘보좌로 다시 오르셨습니다(御天).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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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典 2:40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 2:30

     이제 천지개벽시대를 당하여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道典 2:16

 

 

 

 

 

 

 

 

 

 

 

 

 

 

 

 

 

 증산 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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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어천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

    이 때 문득 하늘문이 열리며 선녀들이 황금빛 발판이 달린 빨간 줄을 좌우에서 내려 주고

    마당과 고샅을 가득 메운 신명들은 노래하듯 일제히 어떤 글을 읽는데

    마치 벌들이 모여서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퍼지니

    그 광경이 아주 웅장하더라.

 

    상제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데

    어느새 옥색 도포에 관을 쓰시고 

    홍포선(紅布扇)으로 얼굴을 가리신 모습이 마치 장가드는 새신랑 같더라

 

    선녀들은 하늘에서 줄을 끌어올리고 말을 탄 신장들은 양옆에서 상제님을 호위하며

    공중을 떠가거늘  그 광경이 참으로 위엄 있고 웅대하며

    눈부신 대광명 속에 열려 있는 하늘길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찬연하고 황홀하더라

 

    상제님께서 “나중에 또 이와 같이 내려오리라.” 하시고 하늘문에 드시니

    순간 문이 닫히거늘 먹구름이 온 대지를 흑암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기세를 더하여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세차게 떨어지는 장대비와

    번쩍번쩍 대지를 훤히 밝히는 번개와 방포성과도 같은 천둥소리에 온 천지가 소요하더라

    증산도 道典 10:59

 

 

   8월 1일에 환궁하리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일을 꾸미기가 구차하여 이제 떠나려 하노라.

• 154상제관(11)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내가 짓는 일이 호호탕탕(浩浩蕩蕩)하리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팔월 초하루에 환궁

    증산도 道典 10:32

 

   지구촌의 세계 통일정부 

 

    내가 출세할 때에는 주루보각

    각기 닦은 공력(功力)에 따라 앉을 자리에 들어앉혀

    만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가 있으면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 내칠 것이니라.

 

 

   잘못 닦은 자의 심판

 

    하루는 우레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출세할 때에는 어찌 이러할 뿐이리오.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이 대작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죽지는 아니하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이요

    갈 때에 따라오지 못하고 엎어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내 생각을 많이 하라

 

   “나의 얼굴을 잘 익혀 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증산도 道典 7:89

 

증산상제님께서는 성수 39세

(1909년 음력 6월 24일)에 병

든천지를 바로잡고 인류구원을

위한

9년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 155상제관(11)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천상옥경으로 환궁(어천)하셨

습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56상제관(11)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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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상제님께서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도(道)로써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開闢)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道典 1:1

 

 

    선천은 상극(相克)의 운(運)이라

• 158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http://blog.daum.net/chhw9999/452
http://www.jsd.or.kr/jeungsando/intro.php?mid=499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戰亂)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禍厄)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 다스리고

    조화선경(造化仙境)을 열려 하노라.

    증산도 道典 2:17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부처와 보살이 하소연하므로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개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

 

    최수운(崔水雲)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甲子 : 道紀前 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 道紀 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증산도 道典 2:30

 

• 159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지금의 선천은 상극의 세상

 

상제님은 삼계대권을 가진 조화권자이신데, 왜 그런 지존의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상제님께서는‘천지신명들이 인간과 신명의 겁액을 탄원하여, 상제님이 아니면 다가오는

대 우주 개벽기에 이 세상을 결코 건질 수 없다 하므로 그 뜻을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또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하므로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는 말씀도 하셨다.

 

상제님 말씀은 결국‘내가 아니면 이 우주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는 이전 인간 성자들의 가르침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늘·땅·인간 삼계를 다스리는 천지대권으로 우주 질서를 뜯어고치는,

대우주의 주인이며 개벽장 하나님이신 상제님만이 끌러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명세계도. 이 우주만유가 상제님의 도법에 의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상제님은 우주의 사계절 가운데 봄여름 세상이 지나고, 가을철 추수 대운으로 들어가는

인간 개벽기에, 인종씨를 추수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지구의 일년 사계절 변화 목적은 초목농사이고, 우주의 일년 사시 농사는 인간농사다.

지구 일년 농사에서는 천지에서 초목의 씨를 뿌려서 여름철에 기르면, 가을에는 꼭 거둔다.

• 160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그런데 거두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한다.

왜? 천지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천지의 농사를 짓는 것은 항상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둔다.

　

우주 1년 인간농사 짓는 12만 9천6백년에서, 지금은 봄여름이 다 지나고 여름철 말에서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천지에서 참 인간 종자를 추리는 인간 개벽기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가 되면, 인류의 봄여름, 즉 선천문화의

진액을 거두어 가을의 보편문화, 통일문화, 열매문화가 출현한다.

바로 이 가을 문화를 열기 위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오시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새천지를 연다”하시

고

• 161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l기존 성자들의 도권세계와는 비교조차 되지않는 무상의 조화권능으로 지상에서 9년동안 천지개벽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천지공사에 앞으로 후천 5만년 신천지가 열리는 선경세상의 모습과 오늘의 지구촌 70억 전인류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三界(天 地 人)를 조화롭게 중재하신 일 ⇒ 천지공사(天地公事)

 

               ▲ 천지공사 집행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道典 5:306

.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道典 2:36

 

• 162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63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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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신미(辛未)생으로 오신 상제님

.

    증산 상제님은 새 천지를 열어 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니,

• 165상제관(13)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http://blog.daum.net/chhw9999/451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 항상 종이에 글이나 물형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일찍이 ‘어린양’으로 불리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나니

.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예수를 해원시켜 이 땅 위에 천국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신미생 양띠로 오시니라.

    증산도 道典 4:142

 

 

    백보좌 하느님의 서신사명, 가을 대개벽의 심판과 구원

   .

    이 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西神)이 명(命)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뭇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壽)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위(神威)를 떨쳐 불의를 숙청(肅淸)하고 혹 인애(仁愛)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증산도 道典 4:21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오셨는가?

.

우주의 여름(화)과 가을(금)이 바뀌는 때에는 화극금(火克金)하는 상극원리에 의해

천체권에 대변국이 발생하여 전 인류가 추살로 멸망당하게 된다.

• 166상제관(13)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이 화극금(火克金)의 상쟁을 중재하고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金)의 원리로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

원하고

우주의 가을세상을 여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신미(辛未)생으로 오시는 것이다.

 

 

                   오행에서 끊어진 마디 - 화극금 (火克金)

   

 

 

10土의 완전무결한 성스러운 조화기운을 지니신 상제님의 강세로 화극금 (火克金)하는 천지의 상극 분열기

운을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金)하는 상생의 질서로 이화하여 우주의 가을 신천지가 열린다.

 

※ 지구 1년에서도 가을철이 되면 농부가 들판에 나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인간농사를 지으시는 상제님께서 인간 씨종자를 거두고

    가을의 새문명을 여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다.

 

 

※ 신미 辛未 속에  담긴 깊은뜻

    신辛 = 立 + 十 : 지상에 十天세계, 곧 우주의 가을 세상을 세운다는 뜻임

• 167상제관(13)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미未 = 10토,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金)으로 구원의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는 土(하나님의 조화

생명)이다.

 

 

    상제님께서 왜 신미辛未생으로 오셨느냐?

    진술축미辰戌丑未가 다 토土인데 진술축 辰戌丑은 5토土다.

    미토未土만이 완성된 10토土다.

 

    신辛이라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신辛자다.

    가을철 결실문화, 알캥이 문화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신미토辛未土의 조화라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

 

 

 

 

동학 최수운 대성사의 시천주 侍天主 선언

 

 

  동학의 창시자 水雲 최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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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최제우 (1824-1864) 경북 월성출생. 호는 수운(水雲)

동학의 핵심사상은 「시천주(侍天主)사상, 무극대도출현, 개벽사상」이다. 

동학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과 신교를 직접 받은 仙道 이다.

 

상제님은 또다시, 한 인물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조선말 혼란했던 시절, 경주 구미산 자락에 있는 용담정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깨달음을 얻기위해 수도하던 사람. 바로 수운 최제우입니다.

 

1860년 경신(庚申, 1860)년 4월 초 닷샛날,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던 최수운은

문득 온 몸이 떨리는 가운데 상제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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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최수운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선경을 여는 시천주(侍天主)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합니다.

.

최제우 선생은 자신의 사후(1864년 甲子) 8년뒤(1871년 辛未)에 

조선땅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한다는 소식을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동학의 세가지 핵심사상

 

1.시천주侍天主 사상  (천주님,한울님 강세선포)

.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侍天主 造化定 永世不忘 萬事知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알게되는 그 큰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하옵니다.

한울님이 내몸내어 아국운수 보전하네,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라. 나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믿고! 

 

 

2.무극대도 출현

 

천명을 받아라.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전40은 내려니와 후40은 뉘련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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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을개벽과 병겁도래

,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한울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개벽 운수 죽을 염려 있을쏘냐!

 

최수운 선생은 1864(甲子)년 세상을 뜨면서 엄청난 소식을 민중에게 전해주었다.

「전 40은 나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하면서 

 

자신의 사후 1864(甲子)년 8년 뒤에 1871(辛未)년에 한울님(상제님)께서

조선땅에 직접 강세하실 것을 뚜렷히 예고 하였다.

최수운 선생의 이 예언 그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조선말 1871년(신미), 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었다.

 

또한전 40은 나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라고 예언한 대로 최수운 선생은 40세에 생을 마감하시고

증산상제님께서도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기유년(1909년) 성수 40세에 천상 옥경 보좌로 환궁하시었

다.

 

 

     최수운 선생께서는 

    너희는 겨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강토에 강세하시게 되므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 고 말하면서 세상을 뜨셨다.

 

 

    동경대전과 수운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라.                                  

    동학주문에 시천주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수운가사는 수운이 노래한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니라.      

    道典 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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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팔괘 갑자(八卦甲子)에 응하여 신미(辛未 : 道紀 1, 1871)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道典 2:94

 

 

 

우주의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우주년의 봄 여름철을 선천(先天)세상 이라 하고, 앞으로 오는 가을철을 후천(後天)세상 이

라 한다.

 

 

 

 

선천세상
우주의

봄,여름

상극의

구천지

분열

생장시대

타원궤도

1년 365¼ 일
성자시대 남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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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세상
우주의

가을

상생의

신천지

통일

수렴시대

정원궤도

1년 360 일
성부시대 남녀동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계절에 속할까요?

바로 우주년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랍니다.

환절기(換節期)라는 말이 있죠? 계절이 바뀌는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에요.

가을이 되면 찬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초목이 말라 죽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이 닥치면 인간의 생명도 낙엽처럼 떨어지는 대변혁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벽(開闢)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 직접 이 지상에 오신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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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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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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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은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1. 한민족은 인류문명을 태동시킨 신교의 종주국

 

 

한민족은 신교(神敎)의 종주국

• 176상제관(14) - 증산 상제님은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http://blog.daum.net/chhw9999/450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神敎)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증산도 道典 1:1

 

 

신명 대접을 가장 잘하는 조선 민족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神明)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각기 소원을 따라 꺼릴 것 없이 받들어 대접하리니

도인(道人)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천하사(天下事)만 생각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2:36

 

 

 

2.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간도수의 섭리 

 

●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以 所成始也일세曰 成言乎艮 이라!       - 주역 설괘전 -

ㅇ

    역(易)에서 간방 艮方은 동북방인 한반도를 말한다.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艮은 작지만 모든 이치를 담고있는 핵, 씨, 열매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구원을 위해 동북 간방인 한반도로 강세 하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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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호진(帝出乎震) - 상제님께서 진방(동방)에서 출세 하시느니라.        - 주역 계사전 -

 

   진震은 동방을 상징하는 괘로써 제출호진에는 개벽을 주재하시는 참하나님이신 상제님은 동방  땅에 강

세하신다는 뜻이다.

 

  

                              지구의 혈穴이요, 지구의 중심축인 한반도!   

 

 

 

 

     우리나라는 지구의 핵, 우리나라 문화는 인류문화의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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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지구의 지리를 최초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새 문화 새 틀을 얘기하자니 쉽게 종교라고 하는 게지, 본질적으로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증산 상제님은 만유를 주재하는 상제님으로서, 천상 보좌에서 우리나라 땅에 내려오셨다.

허면 어째서 이 넓은 지구상에서 꼭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었느냐? 

　

우선 지리학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구의 원 고갱이다, 속고갱이.

어째서 그러냐? 그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다.

 

-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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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민족은 인류 시원문명의 모태(母胎) 

 

   

인류문명의 아버지, 한민족 배달국 태호 복희씨

 

 

 

世界有而此山出하니 紀運金天藏物華라

세계유이차산출 기운금천장물화

應須祖宗太昊伏인댄 何事道人多佛歌오

응수조종태호복 하사도인다불가

세계가 생겨나고 이 산이 나왔으니

후천 (가을)문명을 여는 운수가 이 산에 갊아 있느니라. 

마땅히 선천 문명의 조종(祖宗)은 태호 복희씨인데

웬일로 도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증산도 道典 5:282

 

 

태호복희씨의 하도로부터 인류문화가 태동되었다.

이제 원시반본하는 가을개벽기를맞아 상제님께서 결실문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동방 한민족으로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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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민족은 인류의 뿌리 성씨로 강세하심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1 세상에 성(姓)으로 풍(風)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2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체상(體相)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3 그 다음에 강(姜)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4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일을 맡게 

   되었느니라. 

<측각주>

1 37:1 풍가. 삼황의 한 분인 태호 복희(太昊伏羲, ?~서기전 3413)씨의 성(姓).

         인류 역사 최초의 성씨이나 절손되어 전하지 않는다.

3 37:3 강가. 염제 신농(炎帝神農, ?~서기전 3078)씨의 성으로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성씨. 

 

 

 

 

 

5. 한민족과의 깊은 인연

 

 

인류문명의 뿌리민족인 한민족의 깊은 한을 먼저 끌러주시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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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비록 부모 형제 처자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동학 주문에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그친 것은 잔피(孱疲)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 주려 함이라.

증산도 道典 3:184

 

 

 

미륵불의 동방 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 대성사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眞表律師)로부터 영글어 민중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金堤) 금산사(金山寺)의 숭제법사(崇濟法師)로부터 사미계

(沙彌戒)를 받으니라.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

니

27세 되는 경자(庚子, 760)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진표가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니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매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金杖)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니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天眼)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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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표율사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戒)를 구하다니.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須彌山)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不退轉)이로다.” 하고 찬

탄하시니라.

 

원각(圓覺)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大聖師)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이로부터 ‘밑 없는 시루를 걸어 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에 미륵

전을 완공하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삼회설법의 구원 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연사를 제2

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十善

業)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증산도 道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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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

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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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본래 이 하추교역기, 가을개벽을 할때는 인간 씨종자를 거두는 절대자,

결실문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정해져 있다.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주 이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이라!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道典 5:306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道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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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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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님의 도통경계와 권능  
 

 
 
 

천지대신문을 열고 삼계대권을 주재하심

.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스무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서로운 큰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대신문(天地大神門)을 여시니

이로부터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시고 우주의 조화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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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道典 2:11

 

 

중통인의의 도통 세계를 여심

 

예로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찰지리(下察地理)는 있었으나 중통인의(中通人義)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人義)를 통하였노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하노라. 

증산도 道典 2:22

 

 

중통인의(中通人義)란 무엇인가?

 

상제님이 보여주신 삼계대권의 조화권은 도권과 신권에서 나온다.

도권은 궁극의 도통인 중통인의의 경계에서 부리는 조화권이며,

신권은 대우주 신명계의 주재자로서 자유자재로 천지간의 모든 신명들을 부리시는 권능이다.

 

 

● 중통인의(中通人義)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열매인 인간과 인사人事문제까지 달통하여 끌러낼 수 있는 최상

의 도통경계.

상제님께서는 중통인의의 도통경계에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인간과 인류역사를 바로잡아 후천 대통

일 문명을 건설하셨다.

 

중통인의는 문자적으로 가운데 중中 자 통할 통通 자, 인의를 통했다는 뜻이다.

그럼 인의라는 건 무엇인가? 사람 인人 자에 옳을 의義 자다. 이 옳을 의 자란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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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옳다, 바르다, 평평하다 등 여러 의미로 쓴다.

중통인의의 첫 글자 중中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늘과 땅, 그 천지의 중심인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핵심을 꿰뚫었다는 뜻이다. 

중통인의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안고 있는 모든 불행, 비극의 원인들, 그것이 종교적 갈등이든, 문화적 배

경의 차이든,

또는 상제님이 처음으로 진단하신 것처럼, 이 천지의 환경을 지배해 온 상극 질서 때문이든,

자연과 인간의 역사문제를 총체적으로 끌러낼 수 있는 궁극의 도통을 말한다.

 

이전의 성자들은, 인간의 문제만 물고 늘어진다. 인간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둠을

벗어나야 한다.

그 어둠이라는 건 죄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무지다. 세상에 와서 때묻은 영혼의 업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비를 베풀고 갈고 닦아야 된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상제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 석가모니 예수 공자 노자, 너희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라는 말씀이다.

 

 

옛 성자의 기국과 도통 경계

 

나의 공부는 삼등(三等)이 있으니

상등은 도술(道術)이 겸전(兼全)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用事)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 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증산도 道典 2:35

 

상제님이 나의 공부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하셨다.

내 공부, 그러니까 이 대우주를 통치하는 조화옹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데는, 세 단계 수준이 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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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제일 낮은 하등은 알기만 하는 것이다. 그건 지식이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세상 일을 다 안다. 오직 알기만

한다. 

중등은 그 용사에 제한이 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 신권 조화를 좀 부린다는 말씀이다.

기껏 예수나 석가 정도 수준이다. 용사에 제한이 있어서 모든 걸 뜻대로 하지는 못한다. .

.

그러나 상등은 도술이 겸전, 도가 완전히 열려 있으면서 술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말씀이다.

술이라는 건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

옛 사람은 알기만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었다.

 

예수가 천명天命이라고,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

어버리잖는가. 

공자도 천명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명을 내리는 아버지, 상제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천지의 주인은 인간이다. 라고

하신다. 

 

상제님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고 하셨다.

하늘의 존귀함과 땅의 존귀함보다 인간이 더욱 존귀하다는 말씀이다. 왜? 천지의 열매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무인無人이면 무천지無天地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는 거와 똑같다.

 

왜? 천지의 열매인 인간,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 자체

가 존재 의미가 없다.

인간이 있음으로써만 천지의 창조이상, 천지 변화의 목적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을 전제로 해서만 모든

게 성립된다.

즉 내가 없는데 뭐가 있나?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있어도 없는 거나 같다. 

 

중통인의의 중 자는 천지의 중심, 중앙이란 말이다. 천지의 중심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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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천지의 뜻과 궁극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주인공이다.

인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조화되어 역사를 대통일하고, 가을의 결실문화를 여는 궁극의 도통이 중통인의

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생명의 뿌리,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변화의 바탕인 천지의 질서까지를 문제삼고,

그것을 바꾸어줄 수 있는 무상의 대도통,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는 궁극의 도통이다. 

.

지금은 우주가 가을로 들어서는 환절기이다.

때가 무르익어 모든 생명이 성숙하는 상생의 도는, 오직 상제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중통인의 도통이다. 

 

이로부터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상제님의 깨달음에 걸맞는 도통의 경계로 들어간다.

가을의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중통인의의 길로! 공자 석가 예수를 닮은 도통이 아니고,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낸, 상제님의 도통차원을 닮은 도통을 하게 된다.

 

 

● 삼계대권(三界大權)

삼계(三界)란 삼재(三才)라고도 하며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삼계대권이란 대우주 천체권과 그 속의 모든 만유를 통치. 주재할 수 있는 대권능이다.

 

 

 

상제님은 왜 칠성각에서 도통하신 걸까요?

 

증산상제님께서는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성도成道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왜 칠성각에서 도통하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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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산상제님께서 공부하신 칠성각은, 현재 모악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성도成道를 우리 같은 창생이 공부하는 도 공부 따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산상제님의 모악산 대원사에서의 도통이란 하느님 보좌에 계시면서,

후천개벽을 성사시키기 위한 새로운 권능의 완성으로 봐야합니다.

 

하늘나라 천상 옥경玉京에 임어계시다가 후천개벽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증산상제님께서는

본래부터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이시지만, 후천개벽이라는 “새하늘 새땅을 여는” “천지의 기틀을 바꾸

는”

천지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데 필요한 하느님의 권능을 새롭게 성취하신 것이 증산상제님의 성도成道입니

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왜 “칠성각”에서 공부를 하신 걸까요?
 
 

증산상제님께서 “유불선의 공간”이 아닌, 한민족 전래 신앙인 “하느님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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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께서는 칠성각에서 공부를 하심으로써, 9천여년 동안 하느님 신앙을 해온 한민족 백성들의

오랜 기도와 서원을 성취해주셨습니다.

우주절대자 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한민족의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간벽지의 절집마다 있는 칠성각, 원래 칠성각 신앙은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칠성신앙은 본래 환국, 배달국 이래 내려오던 한민족의 전통신앙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외래종교

인

불교가 토착화하면서 한민족의 대중들을 껴안기 위해 절간에서 수용한 신앙입니다.

 

원래 절간의 대웅전은 환웅, 단군을 모시던 곳이었는데 진흥왕, 법흥왕 등의 권력을 등에 업은 불교가 대

웅전을 장악하면서

그곳에 석가부처를 모셨고, 본래부터 내려오던 칠성각은 그 자리에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민족에게는 본래 칠성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안수 모시고 새벽을 빌던 신앙,

그것이 칠성신앙인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별자리 칠성에 빌고 또 빌어왔던 것일까요?

 

한민족의 백성들이 칠성에 빌어온 이유는, 북두칠성 별자리에 우주의 주재자 옥황상제님이 임어해계신다

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동방에서는 우주의 절대자 옥황상제가 하늘 세계 북두칠성을 포함한 자미원

에

거주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상제님의 도통 경계
 

 

인간으로 오신 강증산 상제님을 제대로 알고 역사 속의 상제님을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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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상제님이 이룬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무엇인가, 즉 도통경계에 대해 눈떠야 한다.
 

 

그러면 상제님의 도통지경은 지난날의 성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도통이란?
 

인간에 대해 그 이상의 새로운 깨달음이 없는, 인간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의혹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문제가 됐든, 인간 생명의 신비나 인간의 마음 세계, 마음과 몸의 관계가 됐든,
 
또는 인간내면의 성숙 문제가 됐든 말이다.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인간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이 만들어 가는 역사 문제,

인간이 새롭게 추구해 가는 새로운 문명세계, 이상적인 문명 질서 등등,

인간에 연관돼 있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 궁극의 깨달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중통인의中通人義의 실제
적인 도통경지다.

 

 

도통의 세 등급

 
　

나의 공부는 삼등三等이 있으니 상등은 도술道術이 겸전兼全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用事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치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상제님은 ‘내가 열어놓은 도통세계, 내가 열어놓은 깨달음의 새 문화에는 세 가지 도통 등급이 있다.
 
내 도를 받아 깨닫는 자, 도통을 성취하는 자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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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은 도술이 겸전해서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경지다. 자유자재로 조화권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다. 즉 조화권, 신권을 쓰는 데 한정이 있다.
 
그 다음 하등은 이치로만 통한 것이다. 아주 성숙된 이통은 했으나, 어떤 조화권을 부리고 이적을 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작은 이적이야 행하겠지만, 아무튼 오는 후천 신문화에서 이 하등 도통은 답답한 것이다.
　
 

 

도통의  실제 경지는 봉사와 공덕으로 더 구체화된다

　

이 도통의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즉 도통의 실제 경지는, 그 사람이 닦은 근기와, 삶과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봉사와 공덕에 따라 재조정되고 구체화된다.
　
 
나는 누구나 그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을 주리니 도통씨를 뿌리는 날에는
 
상재는 7일이요, 중재는 14일이요, 하재는 21일 만이면 각기 도통하게 되리라.
 
양이 적은 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면 배 터져 죽고, 양이 큰 자에게 너무 적게 주면 곯아 죽나니
 
각기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 (道典 6:87:2∼4)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본래 도통이란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자연과 하나된 인간으로 사는 삶, 이것이 도통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제1의 정의다.
　
 

그런데 도통의 실제 경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천상과 지상의 삶을 통해 세상에 얼마나 큰 공

덕을 끼쳤느냐,

인류문화에 얼마나 큰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세운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천지에서 내려주는 신권神權, 도권道權을 받아,

신도를 부릴 수 있는 지존의 인간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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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개벽 2002. 7월호 사부님 말씀> 

 

 

해와 달도 명만 내리면 운행을 멈추느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

라.” 하시니라.

 

이 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거늘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세 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세 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니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더라.

증산도 道典 4:111

 

천지조화로도 어려운 법을 행하심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일으키기는 쉬우나 오직 눈 온 뒤에 곧 비 내리고,

비 온 뒤에 곧 서리 치게 하기는 천지조화로도 오히려 어려운 법이라.

내가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과연 눈이 내린 뒤에 곧 비가 오고, 비가 개자 곧 서리가 치니라. 

증산도 道典 4:76

 

 

모든 법을 합하여 쓰심

 

지난 임진왜란에 정란(靖亂)의 책임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 일에 지나지 못하고

진묵(震?)이 맡았으면 석 달을 넘기지 않고

송구봉(宋龜峯)이 맡았으면 여덟 달 만에 끌렀으리라.’ 하니

이는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법술(法術)이 서로 다름을 이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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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증산도 道典 4:7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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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공사의 대의(大義)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뭇 생명의 원(寃)과 한(恨)을

    풀어 주시고 후천 오만년 지상 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라.

 

    이로써 하늘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도(神道)와 인사(人事)를

    조화(調和)시켜 원시반본(原始返本)과 보은(報恩)·해원(解寃)·상생(相生)의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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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선천상극(先天相克)의 운(運)을 끝막고 후천 새 천지의 상생의 운수를 여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만고원신(萬古寃神)과 만고역신(萬古逆神), 세계문명신(世界文明神)과

    세계지방신(世界地方神), 만성선령신(萬姓先靈神) 등을 불러모아

    신명정부(神明政府)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이 도운(道運)과 세운(世運)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선경낙원(仙境樂園)이

    건설되도록 물샐틈없이 판을 짜 놓으시니라.       증산도 道典 5:1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末代)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否劫)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道典 2:42

 

    나의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天地公事)라.      道典 5:3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道典 2:58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천지도수(天地度數)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道典 5:416

 

    신축년(1901년)이후로 연사(年事)를 내가 맡았느니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느니라.                                   道典 2:13

 

 

 지금 21c 세계역사는 증산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 그대로만 전개되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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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공사란 무엇인가?

 

 

 

천지공사는 하늘땅을 뜯어고치고 인간역사를 바로잡아

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공사이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증산상제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언어이다.

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대권의 조화권능으로 병든 천지를 바로잡고 심판하여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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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고

후천 오만년 새하늘 새땅을 여는 인류역사의 길을 짜놓으신 일이다.

 

천지공사는 기존 성자나 철인들과 같은 예언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나님은 기성종교의 성자들처럼 단순히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 오신것이 아니다.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9년에 걸쳐 집행하신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근본 목적이며

선천 성자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우주 주재자만이 할 수 있는 인류구원의 법방이다.

천지공사는 앞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정표(프로그램)이다.

 

천지공사는 증산도진리의 핵심이며 1901년 ~ 1909년. 9년간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전 인류의 생사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다.

 

 

우주 여름철 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 - 상제님 지상강세

 

우주의 선천 여름철 세상이(1년 365일 시대) 끝나고 후천 가을시대(1년 360일)가 도래하는

가을개벽을 눈앞에 두고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간역사에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원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 204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 205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http://www.jsd.or.kr/jeungsando/intro.php?mid=499


 

우주1년 129,600년만에 자연섭리에 따라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오직 단 한번만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강세하시는 우주의 조화주 하나

님! 

 

 

 

• 206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 207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k

   하나님께서 창도하신 증산도

 

 

 

• 208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09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0911103507740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1&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1&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11&looping=0&longOpe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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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2016.09.05 10:37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증언한 사람들..

 

 

 
  9년 천지개벽공사를 집행하여

  신천지 후천 5만년 조화선경세계를 여시는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

       
 

• 211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http://blog.daum.net/chhw9999/447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

ㅂㅂ

 

• 212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http://www.dojeon.org/


 

 

 
 
도전道典 에 담긴 증산상제님 천지공사를 증언한 사람들...

 
 

 

*도전 道典

*도전 증언자

 

• 213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http://www.jsd.or.kr/jeungsando/masters.php?mid=457
http://www.jsd.or.kr/jeungsando/masters.php?mid=462


• 214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 215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 216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 217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 218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219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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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2016.09.05 10:36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 221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http://blog.daum.net/chhw9999/446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QsCq&imgurl=http://cfs6.blog.daum.net/original/14/blog/2007/07/04/16/43/468b4fa48f830&filename=??.jpg


　

　

안양동 청련암에서 보신 용봉도수 공사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안양동 청련암(靑蓮庵)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나온다.

1903년 4월 박금곡 주지에게‘龍鳳(용봉)’이라는 머리를 맞대어 쓰신 글을 써서 주신다.

그 장소가 바로 청련암이다.

용과 봉은 음양일체이다. 용은 물의 조화를 상징하고, 봉은 불의 조화를 상징한다.

　

안양동(安養洞)은 편안할 안(安) 기를 양(養) 자를 쓰는데 안양이란 말은 극락정토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지명만을 보더라도 용봉도수 공사를 보신 이곳이 종통(宗統)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2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용과 봉은 인사의 두 주인공을 상징하는데, 수화(水火)의 덕성을 가지고 오시는 두 분의 지도자를 나타낸

다.

상제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면 상제님의 종통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용봉(龍鳳) 도수

 

1 계묘(癸卯 : 道紀 33, 1903)년 4월에 상제님께서 모악산 안양동(安養洞) 청련암(靑蓮庵)에 머무르시며 공

사를 보시니

   이 때 박금곡이 수종 드니라.

2 상제님께서 11일 해 돋기 전에 공사를 마치시고 아침해가 솟아오를 때에 ‘용봉(龍鳳)’ 두 글자를 상하

(上下)로 대응시켜

   크게 쓰신 뒤에

3 그 왼편에 작은 글씨로 ‘독존석가불(獨尊釋迦佛)’이라 써서 금곡에게 주시니

4 금곡이 상제님의 친필을 공손히 받아 먼저 깨끗한 종이로 싸고 다시 비단으로 고이 감아 보물처럼 보관

해 두니라. 

 

   증산도 道典 6:8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23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0911103507740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09&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09&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09&looping=0&longOpen=#none


20
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2016.09.05 10:35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지리에 정통한 명나라주장춘의 【진인도통연계】

 

 

• 225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http://blog.daum.net/chhw9999/445


         주장춘 저서

 

 

진인도통연계(眞人道通聯系)는 중국 명나라 신종때(1583년) 절강성 사람이며

진사 벼슬을 했 다고 전해지는 주장춘(朱長春) 선생의 대예언입니다.

이 진인도통연계 인걸은 지령이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명확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인류의 대성자들이 지맥의 신성한 영기를 타고 내려 오시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최종적으로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의 절대자께서 증산(甑山)이란 도호로 한반도 땅에

금강산의 영맥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지맥의 원리로 뚜렷히 밝혀주고 있다.

 

이는 곧 공자, 석가, 예수의 지맥에 따른 출세 소식과 인류사의 대전환시대에 오시는

천상 지존(至尊)의 보좌에 임어(臨御)해 계신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 천지의 현기(玄機)를

뚫어지게 보고 전한 실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 226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산지조종곤륜산 원명 수미산야)

山之祖宗崑崙山은 原名이 須彌山也라.

(곤륜산제일지맥 입우동해 생유발산)

崑崙山第一枝脈이 入于東海하여 生儒拔山하고

(유발산 생니구산 기맥칠십이봉)

儒拔山이 生尼丘山하여 起脈七十二峯이라

(공자 칠십이명도통야)

孔子는 七十二名道通也라.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니, 곤륜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니라.

곤륜산의 제1맥이 동해쪽으로 뻗어나가 유발산을 일으키고,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아 72봉을 맺으니라.

 

공자가 니구산 정기를 타고 태어나 이 니구산 72봉의 기운으로

• 227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http://blog.daum.net/_blog/hdn/xxxxxxxxxxxxjavascrip?:albumViewer('viewer','http://pds11.cafe.daum.net/download.php?grpid=V63q&fldid=5Dd&dataid=4613&fileid=2&regdt=&disk=20&grpcode=SUBEE&dncnt=N&.gif')


그의 제자 72현(賢)이 배출되니라.

 

 

(곤륜산제이지맥 입우서해 생불수산)

崑崙山第二枝脈이 入于西海하여　生佛秀山하고

(불수산 생석정산 기맥사백구십구봉)

佛秀山이 生釋定山하여 起脈四百九十九峯이라

(석가모니 사백구십구명도통야 )

釋迦牟尼는 四百九十九名道通也라.

 

곤륜산의 제2맥이 불수산(佛秀山)을 낳고 불수산이 석정산(釋定山)을 일으켜

이 곳에 499봉이 솟으니라.

석가모니가 이 석정산의 영기(靈氣)를 타고 왔나니 그의 도통제자 499명이 나오니라.

 

 

 

 

(곤륜산제삼지맥 입우동해 생백두산)

崑崙山第三枝脈이 入于東海하여 生白頭山하고

(백두산 생금강산 기맥일만이천봉)

白頭山이 生金剛山하여 起脈一萬二千峯하니

(생증산 천지문호모악산하 도출어오야)

生甑山하여 天地門戶母嶽山下에 道出於熬也라.

(고 일만이천명도통야)

故로 一萬二千名道通也라.

곤륜산의 제3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에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 228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금강산을 수놓아 1만 2천 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산(甑山)께서 오시나니

이 분이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오도 熬道: 볶을 熬)를

열어 주시나니 그 분의 도(道)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좀더 설명하자면  주장춘은

‘저 금강산 기운으로 미륵님이 오시는데, 호남 전라도의 시루산에서 인간으로 오신다.

 

그리고 모악산 자락에서 도통을 여신다.’고 하며

“도출어오야(道出於熬也)라.”고 했습니다.

천주이신 미륵님의 도가 볶을 오(熬)자, ‘오도(熬道)’라는 것입니다.

 

 

오도 熬道란 무슨 뜻일까요?

 

선천에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명도, 우주만유가 생장 과정에서 미성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옹 하나님의 화권으로 이것을 개벽하여 익힙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우주만유를 성숙으로 재탄생케 하는 궁극의 도법, 이것이 오도입니다.

 

※오도(熬道)의 의미
 

오(熬)는 원판 강희자전에 팔진지일순야(八珍之一淳也)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께서 "일순(一淳)"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에 강세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신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29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30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t1eq&CATEGORYID=75&dispkind=B220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30911103507740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08&looping=0&longOpen=#none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QsCq&articleno=9008&looping=0&longOpe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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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동학 최수운 대성사의  시천주 侍天主  선언
 

동학의 창시자 水雲 최제우

• 232상제관(20)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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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최제우 (1824-1864) 경북 월성출생. 호는 수운(水雲)

동학의 핵심사상은 「시천주(侍天主)사상, 무극대도출현, 개벽사상」이다. 

동학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과 신교를 직접 받은 仙道 이다.

 

상제님은 또다시, 한 인물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조선말 혼란했던 시절, 경주 구미산 자락에 있는 용담정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깨달음을 얻기위해 수도하던 사람. 바로 수운 최제우입니다.

 

1860년 경신(庚申, 1860)년 4월 초 닷샛날,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던 최수운은

문득 온 몸이 떨리는 가운데 상제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g

그리하여 최수운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선경을 여는 시천주(侍天主)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합니다.

• 233상제관(20)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최제우 선생은 자신의 사후(1864년 甲子) 8년뒤(1871년 辛未)에 

조선땅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한다는 소식을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동학의 세가지 핵심사상
 

 

1.시천주侍天主 사상 (천주님,한울님 강세선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侍天主 造化定 永世不忘 萬事知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알게되는 그 큰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하옵니다.

한울님이 내몸내어 아국운수 보전하네,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라. 나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믿고! 

 

 

2.무극대도 출현

 

천명을 받아라.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전40은 내려니와 후40은 뉘련가!

 

 

3.가을개벽과 병겁도래

,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한울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개벽 운수 죽을 염려 있을쏘냐!

• 234상제관(20)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최수운 선생은 1864(甲子)년 세상을 뜨면서 엄청난 소식을 민중에게 전해주었다.

 「전 40은 나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하면서 

자신의 사후 1864(甲子)년 8년 뒤에 1871(辛未)년에 한울님(상제님)께서 

조선땅에 직접 강세하실 것을 뚜렷히 예고 하였다.

 

최수운 선생의 이 예언 그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조선말 1871년(신미),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었다.

 

또한 전 40은 나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라고 예언한 대로 최수운 선생은 40세에 생을 마감하시고

증산상제님께서도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기유년(1909년) 40세에 천상 옥경 보좌로 환궁하시었다.

 

너희는 겨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강토에 강세하시게 되므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

          

 

 

      동경대전과 수운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라.                                  

     동학주문에 시천주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수운가사는 수운이 노래한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니라.   

      道典 2:30,31

 

 

 

                  동학사상의 변질과정

 

　

 

 

• 235상제관(20)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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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정역의 완성자 김일부 대성사의 상제님 강세소식과

가을개벽이후에 펼쳐지는1년 360일 시대 도래 선언!

 

 

• 238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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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에 상제님의 강세를 역(易)의 이치로 예고한 분이 또있습니다.

그분은 조선말의 대철인인 김일부(金一夫) 대성사 입니다.

 

일부(一夫) 김항(1826~1898) 선생은

우주의 대개벽의 신비경을 파헤쳐 정역을 완성하면서 결론으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의 주재자가 직접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사실과

가을 개벽이 되면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이 모두 똑같이 정도수로 운행된다는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설로만 전해오던 천지개벽이 일어나 지축이 정립되어

지금의 365(¼)일이 → 360일시대로 바뀐다.

 

 

 

 

지축정립 - 타원궤도에서→정원궤도로 전환

 

• 239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충청도 연산에서 태어난 김일부 대성사는 36세에

연담 이운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뒤,

아침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恩津)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며,

역학 공부에 정진하였습니다.

f

54세 되던 1879년 기묘년에 이르러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하여지고

알수 없는 괘획(卦劃)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성사는 그후 3년의 정진 끝에 그것이 공자의 예시임을 깨닫고

마침내 실로 황홀하기 그지없는 우주대개벽의 신비경을 파헤친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를 그리고

1885년 을유년에 드디어 정역(正易)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정역의 핵심 내용은 '구원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서 후천 가을개벽의 정역 시간대 기운을 타고

조선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역팔괘도 - 1년 360일 후천시대를 상징하는 괘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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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부 대성사는 정역에서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맑고 밝음이여, 일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 242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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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낙원세계 되는구나!

우주조화의 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는 상제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서

성사되는 줄을 그누가 알았으리오!

靜觀于宙無中碧 誰識天工待人成

(정관우주무중벽 수식천공대인성)

 

 

 

 

상제님께서 성령의 눈부신 빛으로 친히 강세하시도다! 

上帝照臨 (상제조림) 이로다.       

 

 正易 布圖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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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용화낙원을 건설하시는 미륵불이 바로 상제님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도 결국은 인간으로 반드시 오시게 되어있다 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一心)으로 돌고 도는 천지일월도, 지상에 강세 하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그 공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정역이 제시하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정역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아 강세 소식은 천지개벽기에는 상제님이 지상에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축이 정립하여 계절의 변화가 없어지고, 일년은 360일이 된다.

정역이 전하는 개벽 문제의 핵심은 지구 자전축의 정립과 공전궤도의 변화입니다.

서양의 숱한 예언가들이나 기성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끔찍한 천재 지변의 대환란은 모두,

지구 자전축이 변동할 때 일어나는 지각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더불어 지구의 공전궤도 역시 타원에서 정원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 244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일반적으로 서구 예언가들의 경우는 지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역의 철학체계는 지축이 변동하는 각도까지 정확히 밝혀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3도 정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은 똑바로 정립한다.

 

이러한 천체 이동에 따라 지구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년의 날수도 365일에서 360일로 바뀌고,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춘하추동의 계절 구분도 사라지게 됩니

다.

또한 천지의 음양기운이 고르게 되어,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일치하게 됩니다.

현재의 달력은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는 새로운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어 '신천신지(新天新地)의 새 우주질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최수운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일부가 내 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 245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증산도 道典 2:31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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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역사에서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인물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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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역사에서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인물
 

이마두(마테오리치, 1552~1610).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로서카톨릭을 전도하기위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평생 중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천주가 중국인들이 믿는 상제와 일치한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실의가 전해온다.

평생을 인류를 위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천주님 신앙을 전도 하였으며

인류구원을 위해 천주님의 지상강세를 간절히 염원했던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이다.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입니다.

　

이후 그는『천주실의(天主實義)』외에도, 『교우론(交友論)』등의 많은 저서를 통해,

서양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중국에 소개하는가 하면,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

하는 등,

동서문화를 교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역만리 중국땅에서 영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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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이 받드는 마테오 리치 대성사

 

    이마두의 공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천지신명들은 그를 떠받드나니

    이마두는 신명계(神明界)의 주벽(主壁)이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보좌하여 모든 것을 맡아보고 있나니 너희는 마땅히 공경할지라.

    증산도 道典 4:12

 

   마테오 리치 대성사의 큰 공덕

    이마두(利瑪竇)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시대에 신명계의

    주벽(主壁)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隱微)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積弊)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地境)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地下神)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 내려 사람에게 ‘알음귀’를 열어 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文明利器)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증산도 道典 2:30

 

 

 

• 251상제관(22) - 상제님 강세를 간절히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상제님 강세를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天主何? 上帝也.  천주란? 상제다.

f

『천주실의 초판의 서문』

(풍응경(馮應京 1555~1606)

마테오리치 신부는 예수회 소속의 이탈리아인 신부로서 중국에 와서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유교, 불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곧 '상제님'이심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 신약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에 보면 상제上帝의 자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는 상제를 천주天主 라고 표기했다.        

  

 

죽어서 신명이 된 그는 하늘나라에서 지구문명 개발에 역사하

여,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근대 과학문명

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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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차 문명은 물질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교만

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서양열강들은 발달한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앞다투어 아시아

와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의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착취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덕을 외면한 물질문명은 인간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든 것

입니다.

 

이에 마테오 리치는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을 이끌고

천상 옥경에 계신 상제님을 알현하고, 인류와 신명계의 총체적인 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事理)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殘暴)를 길러 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 없이 범행하니, 신도(神道)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개탑(베드로 성당)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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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

쳐, 

  승(중) 진표(眞表)가 석가모니의 당래불(當來佛) 찬탄설게(讚歎說

偈)에 의거하여

  당래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至心祈願)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

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

 

  최수운(崔水雲-최제우)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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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甲子: 道紀前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道紀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2:30

 

  동학 최수운(崔水雲-최제우)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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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남사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전해주는 상제님 강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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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 남사고(1509~1571년)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

일명 격암유록으로 유명하다.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으며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한다. 

어렸을때 울진 불영사를 찾아가다가 도승을 만나 비술, 진결을 전수받아 도를 통했다.

 

 

그가 전한 예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첫째> 후천개벽은 반드시 일어난다.

   둘째> 하나님이신 상제님(미륵불)께서 직접 이 땅 한반도에 강세 하신다.

   셋째> 이 개벽기에 살기 위해서는 '소울음 소리(태을주)'를 내는 곳을 찾아가 수도하고

             뭇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인(海印)'이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것이다.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

격암 남사고(1509~1571년, 격암유록 저자)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으로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는데 그역시 말하기를..

 

석가 입멸 후 약 3천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강세하시는데

그는 미륵이 출세하더라도 기성종교의 맹신적 묵은 관념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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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치는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入山修道念佛님네 彌勒世尊苦待치만 釋迦之運去不來로 한번가고 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豫言 當末下生彌勒佛을 …

彌勒佛이 出現컨만 儒佛仙이 腐敗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修道)하는 승려들이여!  미륵세존(彌勒世尊)을 고대하라.

석가(釋迦)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삼천년의 운수로 자신의 도(道)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하였도다.…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

석가모니 부처는 5백 년 마디로 자신의 불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후 1,500년이 지나면 법란(法亂)을 겪게 되고 파계 승가(僧伽)가 많이 출

현하여,

정법이 음몰(陰沒)되는 말법(末法)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석가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아들인 라훌라와 수석제자인 가섭과 군도발탄,

빈두타 등 4대성문에게 천상의  도솔천을 손으로 가리 키며 중대한 선언을 했다.

"너희들은 내 법(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뒤 말법시대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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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님의 도(道)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했다.    

 미륵 상생경 

 

 

말법의 이때에 그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케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것에서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케 하려는 것이니라.    

화엄경 입법계품 제28장

 

 

■ 사는길과 죽는길이 이것이다

 

萬物之靈 失倫獸從者必死

만물지영 실륜수종자필사

 

나를 살리는건 수도(修道)이고 죽이는건 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길을 걷는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 세계를 구원할 생명의 도(道)는 어디에

 

千鷄之中有一鳳에 어느聖이 眞聖인고 眞聖一人알랴거든 牛聲入中차자들소

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알랴거든 우성입중차자들소

 

천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소리가 있는곳을 찾아드소.

 

 

英雄豪傑賢人君子 大官大爵富貴者야 都賣金에 넘어가리

영웅호걸현인군자 대관대작부귀자    도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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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下達上理致로써 牛鳴者가 先來로다

자하달상이치       우명자     선래

 

아래에서 위로 구원이 미치는 이치로서 영웅호걸 현인군자 대관대작 부귀자는 도매금에 넘어가리니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증산도  태을주 !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하!  

 

 

 

훔치 훔치 

 

‘훔, 은  ‘입 구口’ 자와  ‘소 우牛’ 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

울음소리’ 를 상징한다.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소리로 ‘종자 음절seed syllable` 이라고

한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

리다.

 

 치, 는  ‘소 울음 치, 자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됨’ 을

뜻한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

듯이 

창생이 한울님을 부르는 소리요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

는 말이니라.  

道典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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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작은 동북 간방(艮方)의 한반도에서

 

天下文明始於艮 禮義東方湖南 人王四維全羅道 道通天地無形外

천하문명시어간 예의동방호남 인왕사유전라도 도통천지무형외

 

천하의 문명이 간방(艮方)에서 시작하니 조선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무극(無極)의 도라.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 사람살리는 인류구원의 극비는 해인(海印)이다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用之往來하며 無爲理化自然으로

도산이래해인용사 임의용지왕래 무위이화자연

 

白髮老軀無用者가 仙風道骨更少年에 不老不衰永春化

백발노구무용자 선풍도골갱소년 불노불죄영춘화

 

病人骨髓不具者 死者回春更生하니 不可思議海印일세

병인골수불구자 사자회춘갱생 불가사의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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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비참한 운수로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위이화로 늙은자가 소년되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도 살려내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 이로다.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인을 받으면 장차 모두 신선이 된다는 말이다

 

 

■ 해인(海印) 소식을 모를까봐 너희 조상님이 한탄 하신다

 

先塋父母靈魂 다시살아 相逢하리 神神차려 海印알소

선영부모영혼 상봉 신신 해인

 

無窮造化限量없네 너의 先塋神明들은 不知일가 歎息이라

무궁조화한량 선영신명 부지 탄식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상봉하리라.

정신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무궁조화가 한량이 없도다.

너의 선영 조상신명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도다.

.

해인이란 개벽기에 살수있는 구원의 생명줄이다.

해인은 태을주 수행(소울음 소리)을 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천상의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이 해인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구원의 조화신물(神物), 증산도 해인(海印)의통(醫統)
 

• 263상제관(23)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남사고



    태을주(太乙呪)와 의통(醫統)

 

 

 

    태을주 조화 : 무형의 神權      

       해인 의통 : 유형의 神權 

 

 

상제님께서는 개벽기에 대병겁이 전인류를 휩쓸때 인류구원의 법방으로 

태을주와 의통을 내려 주셨다.

의통醫統이란, 병든 세계를 고치고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가을개벽의 추살기운으로 병겁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어떠한 약도 무용지물이 되어

전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절대권능의 구원의 신패가 의통이다.

이러한 의통으로 전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대업을 의통성업醫統聖業이라 한다. 

이 의통은 실재하는 신물神物로서 무형의 신권神權인 태을주 太乙呪와 유형의 도권神權인 해인의통 海

印醫統이 있다.

 

 

■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月無光塵霧漲天 自古無今大天災로 天變地震飛火落地

일월무광진무창천 자고무금대천재 천변지진비화락지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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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사명(西神司命) 무극대도 출현

 

小頭無足飛火落地 混沌之世 天下聚合此世界 天組一孫哀嗟呼

소두무족비화락지 혼돈지세 천하취합차세계 천조일손애차호

 

不知三聖無福歎 此運西之心 彼賊之勢哀悽然

부지삼성무복탄 차운서지심 피적지세애처연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니 혼돈한 세상에서 천하가 한 곳에 모이는 세상이라,

천명의 조상에 하나의 자손이 사는 이치라 슬프도다

 

세 성인(공자 석가 노자)이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도다.

이 때의 운은 서신사명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어라.

 

선천 종교의 종장들인 석가,공자,노자의 법으로는 살아 날 길이 없고

서신사명 西神司命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대도의 가르침속에 개벽을 넘을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

다는 말이다.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 서신사명이란 불가의 서방정토세계(극락)를 건설하는 미륵불(상제님)의 사명을 뜻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진경(道典)이 나온다

.

上帝豫言聖眞經 生死基理明言判

상제예언성진경 생사기리명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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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聲無臭別無味 大慈大悲博愛萬物

무성무취별무미 대자대비박애만물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러운 진경(道典)은 생사의 이치와 심판의 말씀이 명백하니

소리없고 냄새없고 별맛이 없으면서 대자대비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말씀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우주만큼

귀하게 여기도다.

 

오직 상제님의 가르침이 담긴 道典의 내용데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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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진리가 출현한다. (해원解寃의 도)

 

何不覺而亂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寃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어떻게 깨치지 못하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何不覺而亂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寃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각각의 도와 교가 신앙의 혁명을 주장하나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 어떻게 깨쳐서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커다란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 해원 解寃 이란?

생명의 원(寃)과 한(悍)을 끌러낸다는 뜻입니다.

해원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생명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道義)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매 마침내 살기(殺氣)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道典 4:16)고 말씀 하셨습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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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설총이 전한 미륵불 강세 대예언

 

 

설총은 신라 경덕왕 때의 대학자다. 원효대사의 아들.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다. 

신라 10현(十賢)의 한 사람이며 강수, 최치원과 함게 신라의 삼문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불교사상에 정통하여 미륵불 강세소식에 대하여 놀라울만큼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270상제관(24)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http://blog.daum.net/chhw9999/440


 

■ 미륵불은 조선말기에 출세하신다

 

    한양의 운수가 다할무렵 용화세존(미륵부처)이 말대에 오시리라.

    漢陽之運 過去際에 熔化世尊 末代來라.

 

 

 

■ 미륵존불은 여자 성씨로 오신다

 

    인류 姓氏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느니라. 이는 천도의 섭리가 본래 그런 까닭이니라.

    根於女姓成女 天道固然萬古心이라.

 

 

 

■ 미륵불은 100년 전에 오시어 천지공사를 집행하신다

 

    백년 전에 오시어 백년 후의 일을 집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이 

    소울음소리는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百年後事百年前하니 先耳牛聲道不通이라.

 

 

 

■ 후천낙원문명 세계의 중심은 간방의 태전이다

 

    艮方(한반도)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라. 

    세계만국이(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하리라. 

    艮地太田龍華園이라 三十六宮皆朝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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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믿는 자들의 신앙자세는 극히 게으르다

 

    먼저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급했건만 늦게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이그리 더딘고. 남은 개벽시간 방촌에 불과한데 게으른 신앙의 발걸음은 어찌할 것인고.

    前步至急後步緩하니 時劃方寸緩步何리요.

 

 

 

■ 인도(人道)는 끊어지고 창생들은 제 죄로 다 죽는다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음이여 군사부의 도는 다 어디갔는고

    예절도 의리도 없이 인륜의 도가 다 끊어졌도다.

    아, 가련토다 창생들이여 ! 모두 제 죄로 멸망당하는구나 !

    背恩亡德無義兮여 君師之道何處歸오 無禮無義人道絶하니 可憐蒼生自盡滅이라.

 

 

 

• 272상제관(24)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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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 강세를 약속받은 진표 대성사
 

 

 

미륵불 강세를 탄원한 구도자, 진표율사

상제님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음

도승 진표율사(眞表律師)는 1,200여 년전 통일신라 경덕왕때의 도승이다. 12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불교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대도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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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를 훤히 내다본 그는 이후로 우주의 선후천이 바뀌는 가을개벽의 시기에 미륵불께서

한반도에 강림해 주실것과 개벽기에 자신이 다시 태어나 인간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서원하였다.

동방 한반도 땅의 미륵불 대중화 신앙은 진표율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진표율사(眞表律師)는 27세 되던 신라 경덕왕 19년 부안 변산의, 산 중턱의 절벽 암자, 부사의방장에 들어

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이라는 목숨을 건 수행으로 무섭게 정진하니 3일 만에

팔굽과 두 무릅은 부러지고 터져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줄이 드러났다.

 

이러한 초인적인 구도의 결과로 마침내 원각 대도통을 하여 천안을 열었다.

이에 수많은 천상의 성신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도솔천(兜率天)의 천주님이신 미륵존불을 친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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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표율사는 인종씨를 추리는 가을 개벽기에 미륵불께서 우리 한반도에 강세해 주실 것과

그 때 자신도 다시 태어나 사람 살리는 큰 일꾼으로 써 주실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하였다.

 

"장하도다 대장부여! 계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이 뒤에 너는 이몸(육신)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펴라.”

이간절한 기도에 미륵불께서 감응하시어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펴라"

 

율사에게 당시 금산사 내에 있는 “사답(寺沓) 칠두락(마지기)” 정도 넓이의 연못인 용추못을 메우고

미륵존불의 모양의 불상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사라지니라.

 

이때가 신라 경덕왕 21년(서기 762년) 4월 27일 이었다.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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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 창건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미륵불 조상의 신비- 밑없는 철 시루위에 뜬 미륵불

.

진표율사는 미륵존불로부터 당시 금산사내에 있는“사답(寺沓) 칠두락(마지기)” 정도 넓이의 연못인 용추

못(龍沼)을 메우고 

미륵존불 모양의 불상을 세우라고 계시를 다시 받는다. 

그런데 불상을 세우기 위해 처음(762년 건립시작)에는 흙으로 못을 메웠는데, 이튿날 보면 다 파헤쳐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 때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숯(목탄)으로 메우라고 일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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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표율사는 도력(道力)을 써서 안질을 퍼뜨린 후

`누구든지 안질을 앓는 자는 금산사 용소에 숯을 한 짐 집어넣고 못물로 눈을 닦으면 낳는다.'는소문을 낸

다.

안질에 걸린 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숯을 집어넣으니 그제야 연못은 메워지게 되었다.

 

      금산사 석련대

 

진표율사는 연못이 숯으로 메워지자 미륵불상을 받쳐 세우기 위해 연못 한 가운데에다

연꽃모양을 조각한 큰 바위 (석조 연화대 또는 석련대, 현재 보물 23호)를 세웠으나, 

무슨 조화에서인지 석련대(石蓮臺)는 밤 사이에 20여 미터나 떨어진 위치(현재 석련대가 있는 위치)로 옮

겨져 버린다.

 

이 때 미륵이 꿈에 현몽하여 "야.. 이 미련한 놈아..!!  돌이란 직접 불에 들어가면 튀는 법이니라.”고 계시

를 한다.

율사에게 다시 ‘밑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 조상하라‘는 수기(授記)가 내려졌다.

 

이에 다시 진표율사는 연못 중앙에다 밑이 없는 대형 무쇠시루(甑증)를 걸고 그 위에다

우물 정(井)자 형태의 나무 받침목을 얹은 다음 철로 된 미륵 불상을 세우게 된다(4년에 걸쳐 76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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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12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오늘까지 전해져오는

석련대와 철수미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3존불이지만 원래 단독불이었다고 한다.

 

 

  미륵불을 안치한 철수미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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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율사가 무쇠 솥을 걸고 그 위에 33척의 금미륵 불상을 세우니,

계시를 받고 장차 한반도의 남조선에 강세하실 미륵불의 모습을 불상으로 세워놓은 금산사 미륵전의 금미

륵불상은

높이가 10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입불상에, 이 금산미륵 불은 그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륵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철수미좌(철시루) 위에 올라서있는 유일무이한 불상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불상의 좌대로 특이하게도 철을 사용했으며 그 크기가 지금이 2.5~3미터, 두께가 10센티미터,

높이가 약 1미터의 원통형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밑 없는 시루를 걸라는 미륵존불의 계시는 앞으로 당신께서 직접 강세하실 도적 비의를 말씀해주

신 것이다. 

이는 상제님께서 증산甑山(시루증.뫼산)이란 도호로 한반도에 강세하실것을 은밀히 비유하여 계시한것이

다.

 

 

 

     미륵불의 동방 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 대성사

  .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眞表律師)로부터 영글어

    민중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金堤) 금산사(金山寺)의

    숭제법사(崇濟法師)로부터 사미계(沙彌戒)를 받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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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庚子, 760)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기(授記)를 얻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니 그 순간 번갯빛처럼 나타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며시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에 놓고 사라지더라.

 

    이에 큰 용기를 얻어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니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매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金杖)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니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天眼)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戒)를 구하다니.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須彌山)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不退轉)이로다.” 하고 찬탄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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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미륵불께서 점찰경(占察經) 두 권과 증과간자(證果簡子) 189개를

    진표에게 내려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시니라.

 

    원각(圓覺)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大聖師)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이로부터 ‘밑 없는 시루를 걸어 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에 미륵전을 완공하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삼회설법의 구원 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十善業)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甑山道 도전 1:7

 

 

 

 

도승 진표율사는 1300여년 전에 뼈를 깎는 아픔을 디디고 우주의 대도를 정각하여

미륵존불로부터 직접 계를 받은 분이다.

통일신라시대 법상종의 창시자였으며, 지금까지 전하는 미륵부처님 신앙의 원맥은

모두 이 분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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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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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이 전하는 미륵존불 강림과 인류의 심판
 

 

 

 

  민중신앙이 되어 버린 정감록 비결은 본래의 내용은

극히 간결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예언이 덧붙여 졌다.

 

  정감록의 핵심은 오랜전부터 전해져 오는 다음의 3

대 예언이다.

  이는 도의 경지에서 미래의 시간대와 영계의 비밀을

알고 전한

  대단히 수준 높은 내용이 담겨있다.

.

 

  각 예언의 구성은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殺我者誰),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活我者誰)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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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진왜란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여인대화(女人戴禾)가 인부지(人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십팔가공(十八加公)이라.

 

 

임진왜란 때는 계집(女) 사람(人)이 벼(禾)를 인것이 사람인 줄을 모른다 하였는데,

이는 왜(倭)자를 파자(破字)한 것으로 왜인의 침략으로 민족 전체가 화를 당하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자는 명나라 장군 이여송(李如松)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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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군이 조선으로 출병할때 일본 공주가 영기(靈氣)로 미래를 내다보고 성공치 못하리니 떠나지 말

라 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떠나려고 하자, 그러면 솔 송(松)자를 조심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2.병자호란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우하횡산(雨下橫山)이 천부지(天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부토(浮土)는 온토(溫土)니 종토(從土)하라.

 

 

 

 

병자 호란때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혹한의 엄동설한을 틈타 쳐들어왔는데(1636년 12월 9일 압록

강을 건넘),

이때 백성들이 미리 산으로 피난 가서 숨어 있다가 얼어 죽을 것을 말한 것이다.

 

비 우(雨) 아래 뫼산(山)을 가로로 하면 눈 설(雪)자 이며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은 "떠 있는 흙이 따뜻한 흙이니 그것을 따르라 "했는데,

이는 온돌방의 구들을 말한 것으로서 방에 가만히 있어야 살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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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천개벽 - 마지막  최후의 변국과 구원의 길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소두무족(小頭無足)이 신부지(神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사답칠두락(寺沓七斗洛)에

부금(浮金)은 냉금(冷金)하니 종금(從金)하라.

엄택곡부(奄宅曲阜)라.

삼인일석(三人一夕)은 이재전전(利在田田)하니 도하지(道下止)하라.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소두무족(小頭無足)이 신부지(神不知)라.
 

ㄹ

장래에 닥칠 변국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가사의하게 말하고 있다.

 

당래에 인간을 모두 죽이는 것은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소두무족(小頭無足)인데,

이것이 바로 천상 신도세계의 신명인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神不知).

 

이것은 개벽을 집행할 때 역사(役事)하는 천상영계의 신명들이다.

즉 귀신 귀(鬼)자에서 작은 머리에 (') 다리가 없다 하였으니,

다리 부분을 떼어버린 "불(귀신우두머리 불)이라는 훈과 음이 나온다.

 

이글자는 백보좌의 서신(西神) 심판을 대행하는 천상 군대(神軍)의 총지휘자인

대신장(大神將)을 은밀히 암시하는 단어이다. 

이 천군의 대장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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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아자수(活我者誰)오 사답칠두락(寺沓七斗洛)

.

나를 살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답 칠두락(寺畓七斗落) 이다.

즉, 절의 논 칠두락이라 하였으니 이는 금산사 미륵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상에 대한 말이다.

당시 금산사를 창건할때 하늘의 신(神)들이 진표 대성사를 도와, 사방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어 이룩하였다

고 한다.

 

 

가을개벽(후천개벽 모습)

 가을개벽의 구체적인 자연현상은 바로 동북방으로 기울어진 지구가 일시에 정립되는 지축의 이동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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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려는 대개벽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주의 일년에서도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을까? 

 

오늘의 인류는 천지의 일년 중 봄·여름의 성장과정인 선천시대가 모두 끝나고

통일과 결실의 후천 가을문명시대로 막 전환하려고 하는 대변국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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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 5만 년 전인 이번 우주 일년의 봄에 최초로 생겨나 여름철의 기나긴 성장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성숙시켜야 하는 가을우주(후천)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일년의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철인과 석학들은 우리 시대를 ‘대전환의 격변기’라고 하나

같이 말하고 있다.

ㅣ

선천종교(기독교, 불교 등)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번 우주년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때 일어나는 

가을 대개벽(천지개벽)을 이야기 하는것이며  다름아닌 지축정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축정립은 우주가 성숙하는 진화의 과정이요 인간이 완성되어 후천가을 조화선경 문명세계로 진입하는 

필연적인 진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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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냉금 종금하라

 

떠 있는 금은 차가운 금이니 이 금을 따라가라.

밑없는 시루(浮金)위에 서 계신 금미륵불(冷金)이 사람으로 강세하시니 그 분의 도를 잘 믿으라(從金)는 뜻이

다.

 

전세계를 돌아다녀도 떠있는 금은 금산사 미륵불상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金)의 이치에 따라 토(土)의 기운으로 오는 미륵부처를 따라가야 살 수 있

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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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택곡부라

 

문득 곡부를 집으로 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 분은 지상에서도 문득(奄) 곡부를 (전북 고부의 옛 이름, 호남지방 전라도) 집으로 해서 미륵 부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은 호남지방 전라도 곡부군 객망리에서 오셨습니다!

 

 

 

삼인일석(三人一夕)은

 

그분의 도에 그쳐(道下止) 이를 잘 닦으라는 소식이다.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닦을 修 자의 破字) 종합해보면 닦을 수(修)자, 주문수행(태을주 수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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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전전(利在田田)하니

 

이재전전(利在田田)의 "전(田)"은 새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대개벽의 새 수도(首都)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명에 밭 전(田)자 들어가는 큰 도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도하지(道下止)하라

.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구원의 도가  대전(大田)에 있으니 그 도에서 머물러 구원을 받으라(道下止)는 소식

이다.

『周易』, 乾卦 '見龍在田' 과 하권 3부 참고

 

 

 

 

   무료 서적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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